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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매개효과

 정  다  송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교수 

본 연구는 국내 성인 1,4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8개월 간격의 코로나 두 시점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1차 설문은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2차 설문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2시점)은 외로움(1시점)과 삶의 만족(2시점)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로움(1시점)과 삶의 만족(2시점) 관계에서 우울(2시점)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2시점)는 이중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외로움(1시점)이 삶의 만족(2시점)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전염병 상황에서 

외로움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낮아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주요어 : 코로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 삶의 만족,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종단매개효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89682).

†교신저자: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

균관로 25-2 호암관 51112호,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Copyright ⓒ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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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

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비교적 짧은 기간 발생하고 

소멸해왔던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와 같은 

이전에 발생한 전염병들과 달리 Coronavirus 

disease-20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하 

코로나)는 오랜 기간 확산과 감소를 거듭하며 

대중들의 삶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그 영향

으로 대중들의 일상생활은 짧은 시간에 급격

히 변화하였는데, 그 예로 코로나 이후 교육

과 직무, 병원 진료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으로 전환되고(배영임, 신혜리, 2020), 외

출자제 및 모임제한 등으로 개인 간 만남이 

줄어듦에 따라 비대면 만남이 늘어났으며(정

책뉴스, 2021.01.22.), 소비 형태도 마트나 쇼핑

몰에 직접가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관련 어플

을 통해 단 한번의 클릭으로 필요한 것을 사

는 온라인 쇼핑의 형태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 

모임, 스포츠 활동과 같은 외부활동을 선호하

는 개인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TV, 인

터넷, SNS 사용, 홈트레이닝, 책 읽기와 같은 

내부활동을 선호하는 이가 늘어났다(홍성희, 

2021).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 속에 너무 익

숙하게 자리 잡았기에, 대중들은 코로나가 종

식된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생활을 되찾기보

다는 변화된 일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코로나가 불러온 일상생활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간소화와 편리함을 가져왔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급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

이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대중들로 하여금 삶

의 만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실

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성인의 생활양식, 

정신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본 Park, Kim, Yang, Lim과 Park(2021)의 연구

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일상생활 패턴, 여가, 

교육, 수면, 식습관의 변화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이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Lizana, Vega-Fernadez, Gomez-Bruton, 

Leyton과 Lera(2021)의 두 시점 종단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 형태가 증가함

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 신

체적 소진이 높아져 코로나 팬데믹 전에 비해 

직원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듯, 코로나 시기 일상생활의 변화는 

대중들로 하여금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전염병 시기 대중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는 이전에 발생했던 전염병들과 달리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 무증상 감

염자가 속출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제한, 자가격리 등과 

같은 방역조치를 장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로 인해 대중들은 개인 간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였으며(김예진, 

남슬기, 정다송, 이동훈, 2022), 이는 낮은 삶

의 만족으로 이어졌다(Tu, Yang, Pan, & Dai, 

2022).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삶

의 만족 저하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

다(Arslantas et al., 2015, Gerino et al., 2017). 코

로나 기간 태국과 중국 대학생의 외로움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Tu 등(2022)

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었을 당시, 외로움을 경험한 태

국 및 중국 대학생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개인 간 만남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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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소속감을 경험할 기회가 낮아져 자

연스럽게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독

일인의 우울증, 불안, 외로움 및 삶의 만족도

에 대해 살펴본 Hettich 등(2022)의 3시점 종단 

연구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된 2020년

과 그로부터 1년 후까지 젊은 성인의 외로움

은 증가한 반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대중

들의 사회, 문화, 여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u 등

(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

험하는 개인이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

을 경우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외로움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회복 탄력성이 높

은 사람의 경우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하

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

의 만족도 간의 매개하는 변인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관

계를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 외로움이 낮

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밝

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초기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

루’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우울감을 호

소하는 개인이 많았다. 경기연구원(2020)에서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

로나 발생 이후 한국 국민의 48% 정도가 코

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러한 우울은 코로나 초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속적인 외로움을 경험한 

개인들의 경우 코로나가 어느정도 확산된 이

후에도 불안과 우울증상을 훨씬 더 자주 보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Velden et al., 

2021). 이는 코로나 초기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절정기 및 감소기에도 지속적으로 대중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렇게 경험한 우울은 또 다

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코로

나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본 Graupensperger, 

Calhoun, Patrick과 Lee(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

나 시기 개인 간 만남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고립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적 스트레스 요인

은 개인의 우울 증상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높아진 우울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

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영향이 있을 수 있

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우울 이외에 코로나 시기 지각된 사회적지

지 또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

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나눌 수 있

다(조명실, 2006). 객관적 사회적 지지는 흔히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

지를 의미하는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그런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할 때, 타

인으로부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

다는 믿음을 의미한다(조명실, 2006). 쉽게 말

해, 객관적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얻은 사회

적지지 행동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

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하더라

도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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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도움받은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사회적지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적 지지를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개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

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객관적 사

회적 지지가 아닌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시기 타인과의 접촉 제한은 개인으

로 하여금 혼자 있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

져 왔다(Salimi & Bozorgpour, 2012). 그 예로, 

Salimi와 Bozorgpour(2012)의 연구에서는 외로움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rey 등(2020)의 연구에서

도 코로나 시기 경험하는 낮은 외로움과 높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강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외로움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련성과 더불어 일부 

코로나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시기 마음챙김감정

조절이 부모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Zhang, Russell, Park와 

Fendrich(2022)의 4시점 종단연구에 의하면, 코

로나 초기에(2020년 5월) 개인이 경험한 높은 

외로움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낮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Hutten 등(2021)의 코로나 연구에서는 

외로운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사회적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

라 그들이 받은 사회적 지지도 부족하다고 인

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 여러 연구에서(Kapıkıran, 2013; Liu, Gou, & 

Zuo, 2017)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

치는 영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

각된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과도 관련이 높

은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의 지각

된 사회적지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Huang과 Zhang(2022)의 연구에 의

하면, 코로나 기간동안 대학생들이 지각한 사

회적 지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

과 두려움에 대응하고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

관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코로

나 시기 경험하는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이 확

인되었기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두 변인 

간 관계를 실제로 매개하는지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 코로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요인을 밝

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코

로나 상황에서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그 예

로, Bokszczanin, Palace, Brown, Gladysh, Tripathi

와 Shree(2023)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시기 폴란

드, 영국, 인도 대학생들의 우울증에 대해 조

사한 결과 코로나 시기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는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코로나 시기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된 스트레스와 부

정적인 기분을 줄임으로써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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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ber 등(2022)의 연구에서도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 부적 관련성이 확인된 바 있는

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친밀한 관

계로부터의 사회적지지를 지각하는 것은 코로

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

성, 경제문제, 고립, 좌절 및 지루함과 관련된 

걱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

다. 코로나 이전에 출간된 연구들에서 우울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

내외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한 연구들은 그 반대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는 코로

나 초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제한

으로 대중들은 외로움의 정서가 높았으며 코

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이라는 감정이 증가

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여러 

연구자들은 우울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Daley와 Hammen(2002)은 우울한 개인의 경우 

자기 비판을 통해 부정적 및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우울한 사람을 피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우울한 사

람들의 경우 흔히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타

인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도록 이끔에 따

라 추가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차단하는 역

기능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

이 크다(김현진, 한종철. 2004).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역기능적

인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상

호작용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지가 주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시기 특성

상 개인 간 만남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울한 

내담자의 대인관계는 더욱 철수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어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

적 지지가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코로나 시기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

능하다. 실제로, Padmanabhanunni와 Pretorius 

(2021)는 코로나 시기 남아공 청소년들의 외로

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코

로나 기간동안의 높은 외로움 경험은 우울증

상을 촉진하고,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u, Gou와 

Zuo(2016)는 코로나 기간 외로움을 많이 경험

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으며, 이는 낮은 사회적

지지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나타난 바 있다. 

Khusaifan과 El Keshky(2017)는 코로나 시기 개

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삶의 만

족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

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 시기 외로

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인은 두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

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8개월 간

격 두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시기 외

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종단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코로나는 다른 사회현

상과 달리 짧은 시간 내에 확산 및 감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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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러차례 변이를 거듭하는 등 일반적인 바

이러스 패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코로나

의 경우 실시간 감염자 및 사망자 수의 변화

와 정부의 방역정책(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시

설이용 제한, 모임제한 등)의 변화, 코로나 상

황의 적응정도, 언론보도의 변화 등에 따라 

대중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 또한 단기간

에 급격히 변화해갔다(Bendau et al., 2021). 실

제로 많은 국내외 코로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을 때, 짧게는 4주(Wang et al, 2020)에서 

3개월(Bendau et al., 2021), 4개월(황희훈, 김예

진, 정다송, 이덕희, 이동훈, 2022), 8개월(김예

진, 이덕희, 정다송, 이동훈, 2023) 등 두 시점 

간격을 비교적 짧게 두고 살펴본 연구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

로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짧은 간격을 두고 수

집한 데이터로도 코로나 시기 대중들의 심리

적 변화를 살펴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인 8개월 간격을 두고 자료

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코로나 상황

에서 시기별 많이 연구된 변인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시점별 측정 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1시점인 2021년 초반의 경우, 국내

에서 방역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들이 고

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 시기로 확인되

어(서성익, 노수연, 202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외로움 변인은 1시점 자료를 활용

하였다. 또한 2시점인 2021년 후반의 경우, 이

러한 심리적 증상이 축적되어 대중들이 우울

과 낮은 삶의 만족을 호소하고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던 시기로 확인되어(보건복지

부, 2021.07.27.; 여유진, 202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 변인은 2시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두 시점에 걸쳐 

측정하였으나, 국내외에서 실시된 여러 코

로나 매개 연구에서(임명신, 이상민, 성현모, 

2020; Ahmed, Rasul, & Cho, 2022; Belen, 2023) 

독립변인을 1시점, 매개, 종속변인을 2시점으

로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1

시점 외로움을 독립변인으로, 2시점 우울, 지

각된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 변인을 매개변인

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의미있는 자

료들이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코로

나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하는 움직임을 활발

히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특성상 다른 전

염병들과 달리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의 변화

를 불러왔기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적 영향은 

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의 코로나로 인한 심

리증상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논문들의 경우 

주로 횡단으로 실시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시기에 따른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 수집된 종

단 자료를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우

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국내 코로나 

관련 선행연구들의 경우 청소년, 대학생,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코로나 감염자 등 특정 대

상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기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 성인에게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성인의 경우, 코로나 이후 근무형태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육아부담 증가,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이들이 경험

하는 심리적 어려움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인의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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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하는 성인의 삶의 만족도

를 높이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

한 치료적 개입방안을 마련하여 이후 전염병 

연구 및 심리방역 정책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외로움,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

지, 삶의 만족 간의 경로는 유의한가?

연구문제2. 코로나 대유행 시기 2시점의 우

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각각이 1시점의 외로

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3. 코로나 대유행 시기 1시점의 외

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2시

점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외로움

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8개

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된 종단데이

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성인을 대

상으로 국내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

를 표집하였다. 1차 자료수집은 2021년 02월 

19일부터 2021년 03월 03일까지로 약 2주 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440명이었으며, 

이 중 1,452명이 모든 설문을 완료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8명은 본 설문에

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434명이 설문을 완

료하였다. 1차 자료수집 시기 당시 누적 확진

자 수는 86,1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

날 대비 561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해당 시기

는 국내에서 공식적인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이다. 2차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9일부

터 11월 17일까지로 약 3주 간 진행되었다. 2

차 설문은 1차 설문을 모두 완료한 1,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941명이 최종

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2차 자료 수집 시

기 누적 확진자 수는 313,773명으로 집계되었

으며, 이는 전날 대비 2,486명이 증가한 수치

이다. 해당 시기는 국내 인구대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70%를 넘어선 시점이다. 설문은 

국내 온라인 설문 전문기관인 EMBRAIN에 의

뢰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

이터 중 일부 데이터(UCLA 외로움 척도 3판,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구, 지각된 사회적 지

지척도)는 이전 연구에서 연구자료로 한 차례 

이상 사용된 2차 자료(Secondary source)에 해당

한다. 본 설문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인 성

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UCLA 외로움 척도 3판(The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UCLA-3)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외로움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Russell 등(1978)이 개발한 UCLA 외

로움 척도(The UCLA Loneliness Scale; UCL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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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1996)이 개정한 UCLA 외로움 척도 3판

(The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이하 

UCLA-3)을 사용하였다. 척도 번안은 한국어 

및 영어가 모두 가능하고 재난심리 관련 연구

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박사과정생 2명이 

두벌 번역한 후 두 개의 번역자료를 통합하여 

최종 번역안을 제작하였다. 이후 재난심리 관

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교수 1명이 역

번역한 후, 최종 문항에 대해 15명의 석․박

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행 및 면담

을 실시하여 문항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UCLA-3은 총 20문항(예.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과 고립되어 있다고 자주 느끼나요?)으로 외로

움의 만성적 특성과 상태로서의 외로움을 측

정하며, 외로움을 긍정하는 11개의 문항과 외

로움을 부정하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UCLA-3는 4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

지 않다, 1 = 드물게 그렇다, 2 =가끔 그렇

다, 3 =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ussell(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은 .94로 나타났다.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구(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 

10-D)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ohout, Berkman, Evans와 Comoni-Huntley(1993)

가 개발한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구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신서연(2011)이 단축형으로 표

준화한 CES-10-D(Short Forms of the Korean 

version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10-D는 총 10문항(예.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우울 관련 

증상을 측정한다. CES-10-D는 2점 척도(0 = 

아니다, 1 =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

며 총점 10점 중 0-2점일 경우 정상집단으로, 

3-10점일 경우 우울집단으로 구분한다. Kohout 

등(1993)과 신서연(201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76, .7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및 이웃 등에게

서 받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

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

한 MSPSS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총 12문

항으로, 친구지지 4문항(예. 친구들은 나를 돕

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썼다), 가족지지 4문항

(예. 가족은 나를 돕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썼

다), 주요타인지지 4문항(내가 필요할 때 옆에 

함께 있어준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MSPSS는 7점 리

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5 

= 약간 그렇다, 6 = 그렇다, 7 =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Zimet 등(1988)의 연구와 신준섭과 이영분

(199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8,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

은 .92로 나타났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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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

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임영진(2012)이 국내 실정에 맞

게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이

하 K-SWLS)를 사용하였다. SWLS는 총 5문항

(예.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

한 것들을 이루어냈다)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인지적 요소를 측정한다. 

SWLS는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2 

= 대체로 아니다, 3 =약간 아니다, 4 = 보통

이다, 5 = 약간 그렇다, 6 = 대체로 그렇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삶의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까지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진

(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4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

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Mplus 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데이

터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

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규

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셋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외로움,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삶의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

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가운데 단일요

인으로 확인된 외로움과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해 3개의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모든 문항에 걸쳐 일차원성

을 가정하는 고유분산 분배 방법 중 요인 알

고리즘 방식(Factorial algorithm)을 활용하여 문

항묶음을 실시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3가지 하

위차원의 측정변인(외로움1, 외로움2, 외로움3, 

우울1, 우울2, 우울3, 삶의 만족1, 삶의 만족2, 

삶의 만족3)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묶음

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문항들을 모두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Bandalos, 2002), 문항 묶음으로 지표

변수(indicator)를 제작하여 분석할 경우, 자료의 

정규성을 만족시키고 간명성이 고려되어 모형

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다섯째,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적절히 측정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Mplus 8.0를 이용하여 측정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때, 측정된 각각

의 잠재변인들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

렴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잠재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별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잠재변인들의 표준화

된 개별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요인부하량이 

.4 이상일 경우(Wang & Wang, 2012) 수렴타당

도가, 변인 간 상관계수가 .9 이하일 경우

(Kline, 2011)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  값 대신 상대적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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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

해 확인하였다(Hu & Bentler, 1999). 이때, 

CFI와 TLI의 경우 값이 .90보다 클 때(Hu & 

Bentler, 1998), RMSEA는 값이 .08보다 작을 때

(Browne & Cudeck, 1993) 적합도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섯째, 코로나 시기 1

시점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 관계

에서 2시점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효과와 2시점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2시점 외로움, 1시점 우울, 1시점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측치 처리는 완전정보최대우도

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

였으며, 이는 한쌍제거법(pairwise deletion), 평균

대체법(meansubstitution) 등과 비교하여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단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된다(Enders & Bandalos, 2001). 일곱

째, 매개경로 분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을 이용하여 무작위 표집을 5000번 반복하였

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과 동일한 크기의 표

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

식이다. 부트스트레핑 결과의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여덟째, 본 

연구의 매개효과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

된 경우에도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적 수준, 가구형태를 통

제한 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1시점의 경우, 남성은 731명(51.0%), 

여성은 703명(49.0%)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

우, 50~59세가 319명(22.2%)으로 가장 많았으

며, 40~49세 317명(22.1%), 19~29세 275명

(19.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

울, 경기, 인천이 695명(48.5%)으로 가장 많았

으며,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50명(24.4%), 강원충청권(강원, 세종, 대전, 충

북, 충남) 220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적 수준의 경우, 중산층 이하가 776명(54.1%)

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층 602명(42.0%), 중산

층 이상 56명(3.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

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1206명(84.1%), 1인가구

는 228명(15.9%)으로 나타났다.

2시점의 경우, 남성은 488명(51.9%), 여성은 

453명(48.1%)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0~59세가 214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200명(21.3%), 30~39세 176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경

기, 인천이 481명(5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20명

(23.4%), 강원충청권(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

남) 136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

준의 경우, 중산층 이하가 509명(35.5%)로 가

장 많았으며, 중산층 389명(27.1%), 중산층 이

상 43명(3.0%)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의 

경우, 다인가구는 777명(54.2%), 1인가구는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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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점

(N=1,434)

2시점

(N=941)

빈도(%) 빈도(%)

성별
남성 731(51.0) 488(51.9)

여성 703(49.0) 453(48.1)

연령

19~29세 275(19.2) 152(16.2)

30~39세 267(18.6) 176(18.7)

40~49세 317(22.1) 200(21.3)

50~59세 319(22.2) 214(22.7)

60세 이상 256(17.9) 169(18.0)

거주지역

서울, 경기, 인천 695(48.5) 481(51.1)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50(24.4) 220(23.4)

강원충청권(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남) 220(15.3) 136(14.5)

제주전라권(제주, 광주, 전남, 전북) 169(11.8) 104(11.1)

경제적 수준

중산층 이하 776(54.1) 509(35.5)

중산층 602(42.0) 389(27.1)

중산층 이상 56(3.9) 43(3.0)

가구형태
1인 가구 228(15.9) 164(11.4)

다인 가구 1206(84.1) 777(54.2)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 = 1,434) 

명(11.4%)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

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각 변인의 왜도와 첨

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이 넘지 않아 정규

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

조방정식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외로움과 우울 

변인 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 변

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외로움과 우울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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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시점 1)

외로움

(시점 2)

우울

(시점 1)

우울

(시점 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1)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2)

삶의 만족

(시점 1)

삶의 만족

(시점 2)

외로움

(시점 1)
-

외로움

(시점 2)
.760*** -

우울

(시점 1)
.448

***
.358

***
-

우울

(시점 2)
.395

***
.484

***
.587

***
-

지각된 사회적지지

(시점 1)
-.693*** -.586*** -.264*** -.246*** -

지각된 사회적지지

(시점 2)
-.601

***
-.717

***
-.245

***
-.350

***
.676

***
-

삶의 만족

(시점 1)
-.389

***
-.334

***
-.328

***
-.285

***
.384

***
.318

***
-

삶의 만족

(시점 2)
-.382*** -.441*** -.269*** -.319*** .371*** .415*** .699*** -

주. **p<.01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N = 1,434)

1 시점 2 시점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외로움

외로움1 2.2363 .5544 .190 .104 2.1840 .5460 .088 -.137

외로움2 2.1500 .5387 .082 .013 2.2060 .5663 .010 .054

외로움3 2.1233 .5750 .124 -.213 2.1075 .5660 .201 -.187

우울

우울1 .3412 .3477 .592 -.911 .3131 .35088 .746 -.753

우울2 .2506 .3120 .982 -.156 .2589 .31681 .890 -.417

우울3 .2270 .3011 1.132 .181 .2293 .30916 1.118 .079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1 5.1151 1.3771 -.712 .229 5.0364 1.3818 -.653 .106

지각된 사회적 지지2 4.6470 1.4643 -.617 .027 4.5874 1.4220 -.543 -.030

지각된 사회적 지지3 4.9226 1.4128 -.695 .192 4.8015 1.4105 -.600 .090

삶의 만족

삶의 만족1 3.2999 1.5442 .154 -.761 3.4548 1.4591 .013 -.720

삶의 만족2 3.3455 1.4834 .192 -.692 3.5096 1.4430 .043 -.679

삶의 만족3 3.5694 1.4144 .006 -.577 3.6621 1.3667 -.152 -.642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N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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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2 df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097.684 168 .000  .955 .944 .062(.059-.066)

표 4.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N = 941)

그림 1. 연구모형

β(B) S.E. Est./S.E

외로움

(시점 1)

외로움1 .883(1.000)*** 0.008 105.846

외로움2 .890(0.979)*** 0.008 113.502

외로움3 .914(1.074)*** 0.006 143.995

우울

(시점 1)

우울1 .796(1.000)*** 0.014  55.103

우울2 .780(0.878)*** 0.016  49.123 

우울3 .805(0.874)*** 0.015  54.960

우울

(시점 2)

우울1 .820(1.000)*** 0.015  54.093

우울2 .788(0.869)*** 0.019  40.707

우울3 .861(0.925)*** 0.013  64.287 

표 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N = 94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에 의해 잠재변인이 적절히 측정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χ 2

값은 1097.684(df=168), CFI는 .955, TLI는 .944, 

RMSEA는 .062(.059-.066)로 나타나 모형적합도

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잠재변인에 대한 측

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4 이상으로 나

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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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B) S.E. Est./S.E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1)

사회적지지1 .830(1.000)*** 0.015  56.827

사회적지지2 .873(1.118)*** 0.012  74.399

사회적지지2 .924(1.141)*** 0.013  72.29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시점 2)

사회적지지1 .839(1.000)*** 0.017  48.557

사회적지지2 .854(1.048)*** 0.017  51.531

사회적지지3 .959(1.169)*** 0.010  93.590

삶의 만족

(시점 1)

삶의 만족1 .754(1.000)*** 0.018  41.395 

삶의 만족2 .921(1.174)*** 0.008 122.618 

삶의 만족3 .930(1.130)*** 0.008 111.018

삶의 만족

(시점 2)

삶의 만족1 .799(1.000)*** 0.017  45.853

삶의 만족2 .919(1.141)*** 0.009 104.018 

삶의 만족3 .937(1.102)*** 0.008 111.972

주. ***p<.001. 

표 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N = 941)                                                         (계속)

χ 2 df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710.983 282 .000 .932 .919 .059(.057-.062)

표 6.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N = 941)

연구모형 검증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χ 2값은 

1710.983(df=282), CFI는 .932, TLI는 .919, 

RMSEA는 .059(.057-.062)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7, 그림 2와 같다. 먼저 시점 2의 삶의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시점 

1의 삶의 만족(β=.679, p<.001)과 시점 2의 지

각된 사회적 지지(β=.227, p<.001), 우울(β

=-.076, p<.001)이 시점 2의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시점 1

의 외로움이 시점 2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시점 2

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우, 시

점 1의 우울(β=.621, p<.001)과 외로움(β=.141, 

p<.001)이 시점 2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점 2의 지각된 사회

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우, 시

점1의 지각된 사회적지지(β=.599, p<.001), 외

로움(β=-.108, p<.05)과 시점 2의 우울(β= 

-.164, p<.001)이 시점 2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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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시점 외로움과 2시점 우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 간 관계(N = 941)

경로 β(B) S.E. Est./S.E

삶의 만족(시점1) → 삶의 만족(시점2)  .679(.685)*** .031 21.782

외로움(시점1) → 삶의 만족(시점2) .059(.141) .041 1.4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227(.229)*** .042 5.446 

우울(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076(-.310)* .032 -2.379

우울(시점1) → 우울(시점2)  .621(.647)*** .039 15.994 

외로움(시점1) → 우울(시점2)  .141(.083)*** .035 4.032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1)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599(.610)*** .051 11.828

외로움(시점1)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108(-.257)* .053 -2.038

우울(시점2)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164(-.660)*** .032 -5.172

주. *p<.05, ***p<.001. 

주. 본 연구에서는 2시점 외로움, 1시점 우울, 1시점 지각된 사회적지지, 1시점 삶의 만족을 통제하였음.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 = 941)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억제효과 검증

앞서 진행한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에서 1시

점 외로움과 2시점 삶의 만족 간의 경로에서 

억제 효과가 확인되어 이를 검토하기 위한 추

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 1시점의 외로움이 2시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2시점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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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외로움(시점1) →  우울(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026* .013 -.051 -.001

외로움(시점1) →  지각된 사회적지지(시점2) →

 삶의 만족(시점2)
-.059 .032 -.052 .003

외로움(시점1) →  우울(시점2) → 

지각된 사회적 지지(시점2) → 삶의 만족
 -.013** .005 -.022 -.003

주. *p<.05, **p<.01.

표 8. 매개효과 검증

주. **p<.01. ***p<.001. 

그림 3. 2시점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억제효과 검증(N = 1,434)

변인이 투입되었을 경우 부호가 변경되지 않

았으나, 2시점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인을 

투입했을 때 부호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　=.036). 이는 2시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변량이 1시점의 외로움이 2시점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오차 변량을 억제했기 때문

에 1시점 외로움이 2시점 삶의 만족을 유의하

게 설명하던 것이 2시점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됨에 따라 2시점 삶

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개모형 검증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번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결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분석 결과, 외로움과 삶의 만

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B=-.026, 95% CI: -.051 

– -.001)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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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B=-.059, 

95% CI: -.052 – .003)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에서 우울을 거칠 경우(매개하면) 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

적 지지(B=-.013, 95% CI: -.022 – -.003)의 순

차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적 수

준, 가구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에도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통제 전과 동일하게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B=-.026, 95% CI: -.052 – 

-.000)의 매개효과와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 지각된 사회적 지지(B=-.062, 

95% CI: -.023 – -.003)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로움과 삶

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

(B=-.013, 95% CI: -.053 – -.002)의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

나 대유행 시기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

과를 8개월 두 시점 간격으로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1시점 외로움이 2시점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2시점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종단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고, 각 변인 간의 경로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대유행 시기 1시점의 외로움

이 2시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Şimşek, Koçak, & Younis, 

2021; Tu, Yang, Pan, & Dai, 2022)와 다소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

구결과에서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신종전염병인 코로

나 특성상 대중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이 

시기별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외로움을 측정

한 1시점(2021. 02. 19~ 03. 03)의 경우 변이바

이러스가 거듭 확산되면서 대중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고, 공식

적으로 국내에서 첫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

하였지만, 백신효과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대중들이 백신을 맞는 것을 기피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시기이다. 반면, 삶의 

만족을 측정한 2시점(2021. 10. 19~ 11. 17)의 

경우 백신 3차 접종이 시작되어 고연령층 뿐

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도 상당 수 백신을 접

종하고,‘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

로나 1단계가 실시된 시점으로 1시점에 비해 

대중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은 비교적 감소하

고 외부활동이 증가한 시기이다. 이러한 코로

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1시점에는 대

중들이 활동 제한으로 외로움이 증가하여 삶

에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은 반면, 2시점은 백신과 위드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과 대인관계가 점차 완화되면서 

외로움이 줄어들어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시점의 우울이 1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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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관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시기 외

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높은 우울감

을 경험하며, 이러한 높은 우울감은 낮은 삶

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 기간동안 남

아공 청년들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를 살펴본 Padmanabhanunni와 Pretorius(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높

은 수준의 외로움은 우울 증상을 촉진하고, 

이는 삶의 만족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하

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전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의 폐쇄, 락다운, 경제적 변화, 감염

의 두려움 및 관계의 단절이 이러한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마찬가지로 Cava, Buelga와 Tomás(2021)

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외로움, 우울감,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개인일수록 높은 우울감을 보

이며,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코로나 시기 

외로움은 이후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진 않지만,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이 

증가하였을 경우 이는 코로나 시기 삶의 만족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코로

나 시기 감소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활동 참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외로움을 

강화시키고, 이는 기분과 사고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어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2시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1시점

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3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과 직접 교류하는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활동

을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개인 간 접

촉이 제한되면서 ‘언택트’ 생활방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시대에 들어

서며 생활방식 및 여가활동이 사람중심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그 예로, 

홍성희(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

학생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보다 유튜브

나 넷플릭스로 영화보기, 하루에 10시간씩 게

임하기, 책 읽기,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거나 

글쓰기, 집에서 ‘홈트’하기 등의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제

한 등 장기적인 코로나 방역정책은 대중들의 

외로움을 가중시켰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서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혼

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그러한 외로

움이 점차 완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코로나 기간 대중들은 혼자서 하는 활동

이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외로움에 대처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변사람으로부터 도움

을 받거나 지지를 받을 기회가 감소되었을 것

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혼자하는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개인은 이러한 외로움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

향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시점의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1시점의 외로움과 2시점의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높은 우울을 경험하며, 이렇게 높

아진 우울은 개인의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

준을 낮추고, 이는 또다시 낮은 삶의 만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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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로움이 

우울의 선행 요인이며,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촉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노

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으며, 이는 낮은 사

회적지지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Liu, Gou와 Zuo(2016)의 연구와 일부 맥을 같이 

한다. 해당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외

로움을 경험하는 개인은 사회 세계를 더 어둡

게 지각하고, 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

며, 더 부정적인 사회적 정보를 기억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였

다. 또한 Padmanabhanunni 등(2021)은 코로나 

시기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개인일수록 우

울이 높고, 우울이 높은 개인이 회복탄력성이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

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

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위해 우울과 지각

된 사회적 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외로움으로 인

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개인에 대한 

개입 시,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보다 

우울에 대한 인지, 정서적 개입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외로움만이 아닌, 외로움으로 인

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

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 접근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외로움으로 인한 낮은 삶

의 만족을 경험하는 개인을 상담할 경우, 우

울을 먼저 다루고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된 시점에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

았을 때,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우울,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따로 살펴보거나, 횡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 두 변인을 이중

매개로 확인한 종단 연구는 부재하다는 점에

서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 발생했던 전염병

들의 경우 주로 짧은 기간 내에 확산되고 소

멸하는 양상을 보여왔기에 심리적 증상의 변

화양상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경우 3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현재

까지도 우리 삶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대중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기별 변화 양상

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에 거쳐 자료를 수집하여 외로움이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코로나 시기 외

로움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낮아진 삶의 만족

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새

로운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추후 코로나 관련 

연구와 심리방역정책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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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외로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가정하고 매개모델을 검증하였다. 외로운 

사람들의 경우 흔히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

되어 있거나, 소극적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변의 사회적 지지

를 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선

행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코로나 시기 개인이 사회적 지

지를 지각하는 데 있어 외로움이 핵심적인 역

할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외

로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호적으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 코로나 시기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매

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우울이 지각

된 사회적 지지를 선행했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은 외로움에 비해 더 깊고 더 복잡

한 정서이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더 어려

울 때 그 증상이 가중되는 반면, 외로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정서적 경험이다(Cacioppo, & 

Hawkley, 2013).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때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보다 외로움으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

한 상태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더욱 클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 

이외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코로나 보호요인으

로 확인된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과 같은 변

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심리적 매커니즘

을 살펴본다면, 코로나 시기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및 치료방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

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의 변화

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또래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코로나 이후 친

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고립감과 외로움,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급

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청

소년 또한 코로나 시기에 외로움과 더불어 다

양한 심리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매커

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 변

인 자체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이게 부

모의 지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지, 

친구의 지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코로나 시

기 특성상 개인 간 만남이 제한됨에 따라 친

구, 동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개인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과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회적 지지의 대상이 누

구인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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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더불어 배우자, 형제, 

친구, 동료와 같이 세분화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검토한다면, 국내 성인의 외로움과 삶

의 만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두 시점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했기 때문에, 성

장궤적의 형태를 규명하거나 측정오차로부터

의 변화를 구별해내기는 한계가 있다. 종단분

석 중 하나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시 

어떤 변인이 선행하여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

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잠재성장 

모형의 경우 시간의 경과를 측정함으로써 개

인 내 평균적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 간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따라

서 추후 모형에서는 세 시점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매개효과를 검증

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

를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이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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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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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9 to March 3, 2021, and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9 to November 17, 2021. First,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howed a doubl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the path through which loneliness 

directly affects life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and it was confirmed that loneli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individual’s lower life satisfactio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conducting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who experienced loneliness during the COVID-19 

period.

Key words : COVID-19 Pandemic,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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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년과 인지예비능: 

생의 과정을 통한 인지 및 병리적 노화의 조절*

 이  한  경         최  진  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인지예비능(Cognitive Reserve; CR)은 노화에 따른 두뇌 변화나 뇌 병리로부터 기대되는 정도보

다 더 나은 인지 수행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신경심리적 속성을 의미한다. 노화 과

정은 뇌 부피나 연결성 감소 등 두뇌 자원의 감소, 뇌 위축 및 신경반이나 신경섬유뭉치의 

축적과 같은 병리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러 인지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가 유

발된다. 생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인지예비능은, 이와 같은 노화의 부정

적 결과나 병리의 표현을 늦추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

존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인지예비

능의 개념과 기전에 대해 이해하고 이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마련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인지예비능의 개념과 이론적 정립 과정, 인지예비능 관

련 임상 양상, 기전 및 측정 방법에 대해 선행 연구와 논의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또한, 인지예비능의 역동적 측면과 노년기 개입 방안, 한국 사회 특수적 고려사항에 대

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지예비능, 건강한 노화, 뇌 병리, 인지 기능, 보상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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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상적으로 ‘노화’란 단순히 나이 듦을 이야

기하기보다는, 신체 구조나 기능의 쇠약을 포

함하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현상으로 이

해되곤 한다. 전형적으로 노년기에는 신체 기

능과 인지 능력의 감퇴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

움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체 

기능의 감소는 활동 범위와 사회적 교류의 축

소를 야기하고, 개인의 긍정 정서 경험의 범

위를 한정시킬 수 있다. 인지 능력의 감퇴 또

한 개인의 인지적, 사회적 활동 범위를 제한

하며, 이전에는 가능했던 활동이 점차 불가능

해짐에 따라 개개인의 유능감을 감소시키거나 

상실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병리적 노화

로 여겨지는 치매의 경우, 다양한 성격, 행동 

및 정서 상태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

며,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치고, 보호자

의 부담과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한다(Kelley et al., 2015).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일화기억, 작업기억, 

집행기능, 주의력, 처리속도, 시공간능력,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인지기

능 저하가 관찰된다(Salthouse, 2010). 횡단연구

와 종단연구, 교육이나 코호트 효과, 연습 효

과의 보정 여부 등에 따라 연구마다 인지기능 

영역별로 보고되는 감퇴 시기에는 차이가 있

지만, 일상적 의미로 지칭하는 ‘기억력’과 가

장 밀접히 관련되는 일화 기억(episodic memory)

의 경우 대체로 60세 정도부터 선형적인 감퇴

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Nyberg et 

al., 2012; Rönnlund et al., 2005). 다만 모든 인

지기능 영역이 노년기 초기부터 감퇴하는 것

은 아니며, 오히려 어휘 지식의 경우 70세 무

렵까지 증가하여 안정되게 유지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Salthouse, 2010). 삶의 경험 및 

지식의 축적과 관련되는 의미 지식(semantic 

knowledge)의 경우 60세 무렵까지 증가하다가, 

70세 중반까지는 비교적 잘 보존되고, 이후에

도 감퇴 속도가 급격하지는 않은 양상을 보이

는 등, 노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보존되

는 인지기능 영역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önnlund et al., 2005).

  한편 일련의 연구들에서, 어휘나 의미 지식

뿐만이 아니라 일화 기억 등 전형적으로는 수

행 저하가 예상되는 영역에서도 젊은 성인 수

준의 인지 검사 수행을 나타내는 ‘고기능 노

인(high-functioning older adults)’ 또는 ‘성공적 

노화자(super ager)’들이 보고되어왔다. 한 대규

모 종단 연구에서는 신경심리평가에서 중년 

집단의 평균 수준 이상의 수행을 나타낸 노인

들을 성공적 노화자로 분류하였는데, 70세 이

상의 대략 10%가 성공적 노화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전형적인 노화를 겪는 이

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자신을 실제보다 

젊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Habib et al., 

2007). 만약 노년기의 기능 감퇴를 지연시키거

나 보상, 만회할 수 있는 개인, 환경 및 유전

적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해 탐색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형적 노화(typical aging)

에서 나아간 최적의(optimal), 적응적(adaptive), 

성공적(successful), 또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노화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

고 적응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노화를 지칭하기 위해 ‘건강한 노화’라는 용어

를 사용할 것이며, 건강한 노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인지예비능(Cognitive Reserve; CR)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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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흔히 사용되는 ‘성

공적 노화’보다 ‘건강한 노화’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이유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과 관련

된 정상적 노화 과정을‘성공적이지 않은’ 또는 

‘실패한’ 노화로 오인하도록 하지 않기 위함이

다. Rowe와 Kahn은 질병의 확률 및 이와 관련

된 장애의 가능성이 적고, 양호한 신체 및 인

지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삶에 활발히 참여

하고 있는 상태를 성공적 노화라고 하였다

(Rowe & Kahn, 1997). 이는 개인 내적 요인이

나 유전적 요인, 건강 상태와도 관련되지만, 

노년기 사회환경적 요인 및 생산적인 활동의 

지속 여부, 자기효능감, 가정 및 사회 공동체 

속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의미 등도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CR은 생의 경로에 따른 두

뇌 변화나 뇌 병리에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더 

나은 인지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심리

적 속성으로, 교육이나 직업, 사회 활동, 여가 

생활 등을 통해 축적 및 형성된다. 이는 뇌 

노화나 병리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기

능 수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 건

강한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더욱이 CR의 

축적과 형성 과정에서는 환경적 요소와의 활

발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며, 생의 경로의 다양

한 시점에서 기질적이거나 유전적인 취약성을 

보상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외부적 개입

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CR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거나 그 기

전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관하는 논문은 없었다. 본 

눈문에서는 CR의 개념과 신경심리학적 기전, 

가능한 연구 방법과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노년기 건강과 관련된 임상적, 정책적 개입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본  론

예비능 개념

  예비능(reserve)이란 실제의 두뇌 병리 정도와 

임상적 관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고 정교화되어 온 개념

이다(Stern, 2002). Katzman 등은 137명의 연구 

대상자 중 사후 부검시 신경반(neuritic plaque)

을 통해 추정된 두뇌 병리의 수준이 알츠하이

머 치매 양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생전의 

인지기능 수준은 정상을 유지하였으며, 오히

려 병리가 없던 통제 집단을 상회했던 10명의 

사례를 보고하였다(Katzman et al., 1988). 저자

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이들의 두뇌 무게가 

더 무겁고 뉴런의 수가 많았던 것이 앞선 결

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예비능

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초기 연구는 Snowdon 

등이 수행하였던 미국 수녀 연구이다. 연구자

들은 678명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매년 인지기

능 평가를 포함한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녀들은 사후에 연구를 위해 뇌를 기증하였

다. 이중 신경섬유뭉치(neurofibrillary tangle)의 

축적에 따라 알츠하이머 치매 병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130명의 대상자를 브라크단계(Braak 

stage; Braak et al., 2003)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였는데, 경도 치매로 분류된 수

녀의 58%, 중등도로 분류된 수녀의 32%, 고도

로 분류된 수녀의 8%는 사망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단기기억 단어회상검사 결과에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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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없다고 분류되었다(Snowdon, 2003). 다

른 연구에서도 신경반(senile plaque)의 분포는 

알츠하이머 치매 양상에 부합하지만 생전에 

치매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례가 40%에 이르

는 것이 보고되거나(Price et al., 2009), 생전에 

정상 수준의 인지기능을 유지했던 75세 노인

의 50%가 사후 부검에서 신경병리학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

되기도 하였다(O’Brien et al., 2009). 즉 두뇌 

병리만으로는 노년기 인지기능이나 적응 수준

의 개인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

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두뇌의 병리 표현을 늦추거나 이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자들은 두뇌 병리

와 실제 인지 및 행동 기능 사이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예비능 개념을 고안하였으며, 

크게 두뇌예비능(Brain Reserve; BR)과 인지예비

능(CR)으로 구분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뇌 예비능과 역치 모형: 수동적 모형

  BR 모형에서는 예비능을 ‘임상적 발현이 나

타나기 전까지 견뎌질 수 있는 두뇌 병리의 

양’으로 정의한다. BR이란 두뇌의 크기나 시

냅스의 양과 같은 뇌구조의 양적인 측면에서

의 차이로, 치매와 같은 특정 병리나 신경학

적 문제로 인한 기능 손상을 견디는 능력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Barulli & 

Stern, 2013). 유사한 개념으로 Satz는 두뇌예비

능용량(Brain Reserve Capacity; BRC)라는 개념과 

함께 역치 모형(threshold model)을 제안하였는

데, 두뇌 크기나 시냅스의 양과 같은 BRC가 

적은 것이 두뇌 병리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라

고 보았다. 두뇌 손상은 BRC의 양을 감소시키

며, BRC가 역치 이하에 다다를 때 병리가 표

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Satz, 1993). 초기 연구

들 중에서는 간편하게 머리 둘레를 측정하여 

BR의 지표로 사용한 연구가 많다. 한 연구는 

머리 둘레를 통해 측정한 BRC가 상위 삼분위

에 위치한 개인들은 하위 삼분위에 위치한 집

단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유의하게 낮으

며, 저교육 집단 중 머리 둘레가 작은 개인들

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

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Mortimer et 

al., 2003). 이는 BRC와 치매 간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에서

는 머리둘레가 아주 작은 극단치 사례를 제외

하고는 머리둘레와 치매와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Schofield et al., 1997), 머리둘레가 작은 

개인 중 ApoE4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만 치매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유전형

질에 의한 조절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Graves et al., 2001). BR 또는 역치 모형은 수

동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모형

이 병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종의 고정점

(fixed point)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두 

모형은 오직 두뇌 용량의 개인차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으며, 개인마다 다양한 인지 요구

나 두뇌 병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서로 다

른 뇌 병리가 어떠한 질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

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BR은 병리와 기능 수준 

간 편차에 대한 설명 및 예비능 개념의 발전

에 기여해 왔다. 연구 방법론 및 영상기법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구조적 영상을 통해 두

개골내부피(Intra Cranial Volume; ICV)를 측정하

거나 확산텐서영상(Diffuse Tensor Imaging; DIT) 

등을 통해 조직의 미세 변화에 대해 정량적

으로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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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lli & Stern, 2013). 이와 같은 측정치를 활

용하여, 인지 수행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두뇌 

자원을 살펴보기 위한 횡단 연구 설계나 종단 

연구에서의 변화 추적(예: Caspi et al., 2020), 

BR 수준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율이나 증상 

발현 시점에 대한 추적관찰 등의 연구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인지예비능: 능동적 모형

  인지예비능(CR)이란 동일한 수준의 두뇌 자

원이나 신경학적 손상이 가정되는 상황에서, 

기대되는 인지적 수행보다 더 나은 수행을 가

능하게 하는, 즉 기능 수준의 개인차를 유발

하는 두뇌의 속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연

구자들마다 인지예비능, 인지비축, 인지 보존

능력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의 전반적 경험을 통해 축적되며 두뇌 병리

의 표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축적된 자원’이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지예비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개념화 초기에 연구자들

은 병리 수준과 실제 기능 간의 편차를 설명

하기 위해 인지 과정이나 문제 해결 전략 등 

인지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점차 CR

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노화나 병리의 영향

력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적응성

(adaptability),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으로 확장

되었다(Stern et al., 2020). 적응성이란 인지적 

효율성(efficiency), 인지 자원의 용량(capacity) 및 

유연성(flexibility)을 포함하는 것으로, 두뇌가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능동적인(active) 시도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CR은 두뇌 크기나 

시냅스 양의 차이보다는, 뇌가 생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자원을 통해 주어진 과제나 문제 

상황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BR과 차이가 있다. CR 

연구에서는 수동적 모형에서와 달리 기능적 

손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고정된 

절단점이나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며, 그보다는 주어진, 또는 아직 남아있는 신

경상관자(neural correlates)를 통해 노화나 병리

에 따른 신경학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

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가 개인

의 기능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CR 연구에서는 무엇을 ‘잃어버

렸는지(lost)’보다는 무엇이 ‘남아있는지(left)’에 

주목하며(Stern, 2002), 기능적 개인차와 관련되

는 ‘현재의’ 신경 활성이 주요 변인이 된다

(Barulli & Stern, 2013). 이에 따르면, 두 개인이 

동일한 BRC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생의 경

험을 통해 축적된 자원 및 개개인의 두뇌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표면적

으로 드러나는 기능 손상에 차이가 관찰될 것

이다.

수동적 모형과 능동적 모형의 통합적 이해

  수동적 모형과 능동적 모형은 상호배타적이

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함께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능동적 모형에서 가정하

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두뇌 구조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BR과 CR의 

경계는 분명하게 구분되기 어렵다(Stern, 2009). 

즉, CR의 과정과 기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

리학적 기반이 있어야 하며, CR의 축적과 관

련되는 생의 경험은 그 자체로 두뇌 발달이나 

병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인지적 자극이 강화된 환경

(enriched environment)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6 -

요 병리 소견으로 여겨지는 두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수준 및 신경반 축적을 직접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이 동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Lazarov et al., 2005). 또한, Lövdén 

등은 인지 훈련 관련 선행연구 개관을 통해 

실제의 가용 자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환경적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인 기능적 효율

성의 증대를 넘어서, 느리지만 구조적인 변화, 

즉 가소성(plasticity)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

다(Lövdén et al.,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BR과 CR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지, 두뇌 구조와 환경적 자극이 실제의 기능 

수준을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

를 제공한다. 

인지예비능 관련 임상 양상

  CR 이론에 따라 예상 가능한, 그리고 연구

를 통해 확인된 특징적인 임상 양상 몇 가지

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더 높은 수준의 

CR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병전의 기능 

수준 내지 인지기능 평가에서의 기저선 수행

이 더욱 우수할 것이다. 이는 국내외의 수많

은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된 결과로, 풍부

한 생의 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CR을 축적

할 수 있는 개인들은 더 높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는 직업이나 생활 장면에 종사하며 일

상 문제나 두뇌 병리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효

율적이고 유연한 두뇌 자원을 개발해 왔을 것

이다. 다만 CR이 낮은 사람의 저조한 수행은 

부분적으로 지필 검사나 평가 상황에서의 낯

설고 불편한 느낌, 수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Shin & Chey, 2016). 

이에 정규 교육 경험이 부족한 특정 세대나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인지 검

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 수준을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Ardila et 

al., 2010), 읽기 능력 등의 대안적 지표를 통한 

CR 측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Manly et al., 

2003). CR 이론의 맥락에서, 국내 노인의 경

우 저학력 인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의 

저조한 수행이 치매로 오인되지 않도록 교육 

수준에 따른 규준이 제공되는 신경심리평가

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Kim & Chey, 

2010).

  둘째, 동일한 병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개

인 간에도, CR 수준에 따라 표면적으로 관찰

되는 기능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CR 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처음으로 병리적 증상이 관찰되는 

시점의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만약 높은 

CR을 가진 개인과 낮은 CR을 가진 개인에게 

신경심리평가를 실시하여 치매를 진단한다고 

가정한다면, 동일한 두뇌 병리에도 불구하고 

낮은 CR을 가진 사람보다 높은 CR을 지닌 사

람의 표면적인 검사 수행이 더 우수할 것이므

로, 높은 CR을 가진 사람이 치매로 진단되는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다. Stern은 평행선을 

유지하던 인지기능 검사의 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굴절지점(point of inflection)이

라고 명명하였는데, 결국 높은 CR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굴절지점이 낮은 CR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의 굴절지점보다 늦게 시작될 것을 예

상할 수 있다(Stern, 2002). 이러한 양상이 실제

로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Hall 등은 117명 대상자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가 급격해지는 시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교육연한이 1년 증

가할수록 굴절지점은 0.21년씩 지연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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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지예비능 및 임상 양상에 대한 가설적 

모형(출처: Stern, 2009; Elsevier의 허가를 받아 부

분 번역 후 그림을 재사용).

을 보고하였다(Hall et al., 2007). 

  앞선 특징을 다른 관점에서 논의하면, 동일

한 시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을 비

교할 때, 높은 CR을 가진 사람의 두뇌 병리가 

낮은 CR을 가진 사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리가 표면적으로 드러

나 검사 결과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두뇌 병리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BR 및 CR

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매 진단 이후에는 높은 

CR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 감퇴 속도가 더욱 

급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앞선 

Hall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굴절

지점이 확인된 이후에는, 교육연한이 1년 증

가할수록 기억감퇴율이 매년 0.1 표준편차씩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Hall et al., 2007). 

유사하게 다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교

육연한이 1년 높을수록 전반적 인지기능에 대

한 조합점수가 매년 표준편차의 0.3%씩 감소

하였고, 특히 처리속도(매년 0.6% 표준편차), 

그리고 기억 영역(매년 0.5% 표준편차)의 감퇴

가 급격해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Scarmeas et 

al., 2006). 영상 연구 결과는 앞선 예측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국소두뇌혈

류량(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은 일반적

으로 치매 병리의 진행에 따라 저하되는 경향

이 있는데, Stern 그룹은 치매의 전반적인 심

각도를 일치시킨 상황에서 교육 수준이 더 높

은 집단의 두정측두영역 혈류량 감소가 더 두

드러지는 것을 보고하였다(Stern et al., 1992). 

여가활동을 통해 CR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유

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Helzner 등은 알츠하

이머 치매 진단 전에 여가활동에 활발히 참여

한 사람일수록, 특히 지적인 여가에 활발히 

참여했을수록 치매 진단 이후의 인지기능 저

하가 급격해지는 양상을 보고하였다(Helzner et 

al., 2007).

  마지막으로, 굴절지점 이후에는 높은 CR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기능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기반이 되는 병리 메커니

즘과 함께 최종적인 감퇴 시점(final common 

endpoint), 즉 사망에 이르는 시기는 CR이 풍부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유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결과로, 치매

를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

에서 연령, 성별, 치매 심각도를 통제하더라도 

교육연한이 증가할수록 치매 진단 이후 사망

률의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가 증가하는 것

이 확인되었다(Stern et al., 1995). 이러한 결과

는 높은 수준의 CR을 가진 사람들은 치매 진

단을 받는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치매 병리가 

진행된 상태일 것이며, 진단 이후 사망에 이

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더 짧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앞선 결과를 이해할 때, 높은 수준의 CR이 

치매 진단 이후의 빠른 두뇌 감퇴 속도와 관

련이 있다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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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결

과들은 실제의 두뇌 병리 진행되고 있을지라

도, 높은 수준의 CR을 축적하는 것은 병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 즉 실제의 기능 

감퇴가 나타나는 시기를 늦춰줄 수 있다는 점

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CR의 축적은 그 자체로 인지기능의 유

지와 건강한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많은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CR 관련 초기 연구자

들은 지역사회집단에 대한 추적관찰을 통해 

저교육 집단이 고교육 집단보다 치매가 발병

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으며, 유사하게 직업

적 성취가 낮은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치매 발

병 위험도가 2.2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교

육 수준과 직업적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상대위험도가 2.87로 가장 높았는데(Stern et 

al., 1994), 이는 CR의 각 지표들이 단순한 가

산적 효과가 아닌 상승 효과(synergistic effect)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저교육 및 

무학 인구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치매 발병률

이 10.33%로 OECD 평균보다 약 1.3배 높으며, 

특히 80세 이상 인구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약 

20%로 OECD 평균에 두 배 수준에 이르는 상

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OECD, 2017). 교

육과 직업적 복잡성뿐만 아니라 인지적 생활

양식 등 다양한 CR 지표를 살펴본 메타 연구 

또한 치매 발병률과 CR 수준 간의 부적 상관

을 보고하였으며(Valenzuela et al., 2007), 체계

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활용

한 연구에서는 교육, 인지적 활동이 체질량지

수, 고호모시스테인혈증, 우울, 스트레스, 당뇨, 

두부 외상 및 고혈압 등과 더불어 노년기 치

매와 가장 강한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Yu et al., 2020). 종합하면, CR

은 노화 과정에서 개개인이 더 효율적인 방식

의 인지 과정과 대안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

해 더 우수한 일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두뇌의 병리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

라도 표면적으로 기능 저하가 드러나기 시작

하는 지점을 지연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인지예비능의 기전

  Stern에 의하면 CR은 정상적 또는 일반적인 

두뇌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력(optimize 

or maximize), 또는 일반적 네트워크가 손상되

지 않았다면 활용되지 않았을 대안적 네트워

크를 동원하는 능력(compensate)과 관련될 수 

있다(Stern, 2002). 즉 CR의 기전은 크게 신경학

적 예비능(neural reserve)과 신경학적 보상(neural 

compensation)이라는 두 가지 신경학적 구축

(neural implementation)을 통해 가능하다고 개념

화되었다(Stern et al., 2005). 우선 신경학적 예

비능이란 건강한, 또는 정상적인 두뇌에 내재

하는 인지 과정의 개인차를 의미한다. Stern은 

어떤 과제에서든 두뇌 네트워크나 인지 패러

다임의 기전과 관련되는 개인 간 분산이 존재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CR의 개념화 중 효

율성, 용량 및 네트워크 유연성의 차이와 관

련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뇌 효율성의 개인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

제 난이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의 두뇌 활

성화 패턴,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Habeck 등은 

시각적 작업기억 용량을 요구하는 과제

(Delayed Match to Sample task; DMS)를 통해 젊

은 성인의 개인 간 두뇌 효율성 편차에 대해 

살펴보았다(Habeck et al., 2005). 일반적으로는 

과제 난이도 증가에 따라 관련 두뇌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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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활성화의 정도가 적을수록 읽기 능력 검사

의 수행이 우수하고, DMS 수행에서의 반응 

속도(reaction time; RT)가 빠른 것이 관찰되었

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더 적은 용량의 두뇌 

활성화만으로도 효율적인 과제 수행이 가능한 

개인들의 두뇌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두뇌 용량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

내기 위해서는 젊은 성인과 노인 집단을 비교

하는 연구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앞선 연구

에서는 개인별로 75%의 정확도로 과제 수행

이 가능한 조정된 조건(titrated condition)을 설

정하고 젊은 성인과 노인 집단을 비교하였는

데, 이때, 젊은 성인 집단에서의 평균 자극 목

록 개수는 13.9개, 노인 집단의 평균 자극 목

록 개수는 7.5개로 약 두 배에 달하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젊은 성인과 노인 집단의 

두뇌 용량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Habeck et al., 2005).

  이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과제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젊은 성인

들은 노인보다 두뇌 효율성이 높으므로 두뇌 

영역을 덜 활성화시키더라도 노인들과 비슷한 

정도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젊은 

성인의 두뇌 활성화 정도가 더 완만하게 증가

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인 두뇌 활

성화가 가능할지, 즉 활성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두뇌 용량이 어느 정도일지는 개

인차 및 집단차가 존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들은 더 높은 난이도까지 지속적인 

두뇌 활성화를 나타내는 반면, 노인들은 더 

낮은 난이도부터 추가적인 활성에 실패하는 

양상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성 증가가 

성공적 과제 수행과 관련된다는 가정하에, 점

근선(asymptote)에 다다르는 시점(즉, 추가적인 

활성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더 늦은 개인

이나 집단이 두뇌 용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효율성과 용량에 대한 직관적인 도

식화는 Stern, 2009의 논문을 참조). 유연성은 

개인차와 밀접한 개념으로, 집단별 차이에 대

한 검증이나 실험 설계를 통한 측정에는 아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사람들

은 남들과는 다르거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과

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수행 전략을 고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제 

해결과 네트워크 활용의 유연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신경학적 보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용

하지 않았을 두뇌 네트워크나 자원을 활용하

게 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인지적 부

하가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 기존의 네트워크

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응하여 다

른 두뇌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게 될 수 있

다. 이는 젊은 성인에서는 물론 정상적인 노

화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병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 손상을 보상하

기 위해서도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 및 인지 

과정의 변화(alterations)가 유발될 수 있다. 다

만 이때는 원래 과제 수행을 위해 주로 활성

화되었던 두뇌 영역이나 네트워크의 기능이 

제한적으로만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선 

경우와 차이가 있다. 신경학적 보상은 상향조

절(upregulation), 선택(selection), 그리고 추가적

인 인지 과정의 동원(recruitment of additional 

process)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Cabeza et al., 2018). 상향조절은 과제 요구에 

따라 신경학적 활성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

한다. 만약 노인 집단에서 상향조절 메커니즘

이 작동한다면, 과제 상황에서 동원되는 네트

워크 자체는 젊은 성인과 동일하지만,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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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의 양적인 차이만이 존재할 것이다. 선

택에 의한 보상은, 과제와 관련되는 네트워크

가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특정 난이도에서 젊

은 성인이라면 활성화시키지 않았을 네트워크

까지 노인 집단에서 활성화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모집에 의한 보상

은 두뇌 네트워크의 재조직화에 기반한 과정

이다. 뒤에 소개할 HAROLD 모형에서처럼, 노

인들은 과제 수행 상황에서 젊은 성인에 비해 

양반구, 특히 전두엽 영역 활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각 보상 과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하나 이상의 과정이 동시

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상 메커니즘이 유발됐다고 이야기하기 위

해서는 무엇이 보상되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즉, 해당 인지 과제의 기반이 되는 일반

적인 두뇌 영역이나 네트워크의 활성화만으로

는 과제 요구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추가적인 두뇌 활성이 유발되었다는 것

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증가된 활성이 실제로 인지 과제 수행 향

상과 같은 이득을 가져왔다는 것이 확인되어

야 한다(Cabeza et al., 2018). 만약 과제 상황에

서 젊은 성인과 노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었으나 추가적인 네트

워크 활성화가 과제 수행의 향상과는 관련되

지 않는다면, 보상 과정이 유발됐으나 충분

한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노화에 따라 신경학적 탈분화(neural 

de-differentiation) 과정이 유발된 것인지를 살펴

봐야 한다. 탈분화 모형에서는 특정 과제 수

행을 위한 지엽적 네트워크의 활용 패턴이 노

화에 따라 불분명해지며, 이것이 기존 네트워

크의 통합적 기능 수준 저하나 소음(noise) 때

문이라고 가정한다(Rajah & D’Esposito, 2005). 

보다 구체적으로, Li 등의 연구자는 계산 모형

(computational model)을 통해 노화에 따른 신경

조절물질의 변화(도파민 등)에 의해 상향 신

경 조절 체계(ascending neuromodulatory systems)

의 통합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개별 뉴런 

단위의 신호대잡음(signal-to-noise properties)

이 감소하게 되며, 신경학적 표상(neural 

representations)의 정확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Li & Rieckmann, 2014). 특정 인

지 과정에 특화된 영역의 신경학적 표상, 내

지는 효율성이 감소한다면, 해당 과제의 수행

을 위해 원래대로라면 동원되지 않았을 추가

적인 영역과 네트워크의 활성이 필요할 것이

다. 그러나 ‘지팡이를 짚는다고 실제 다리만큼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는 것은 어렵듯’, 대안적

으로 동원되는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보

다 효율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탈분화는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학적 취약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Stern, 2009). 

  그렇다면 보상 메커니즘과 탈분화 과정을 

어떻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 보상 과

정에서의 추가적인 신경 활성은 최소한 부분

적으로라도 수행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수행이 저조한 집단에서만 관찰되는 추가적인 

활성 영역이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이는 

탈분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Stern 등의 

2005년 연구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조건에서 

조정된 조건(75% 수행 정확도)으로 난이도를 

변화시킬 때 전형적으로 활성화되는 기능적 

연결 영역(topography)을 확인하였다. 이때 젊은 

성인 중 높은 CR을 가진 사람들은 난이도를 

상승시킬 때 기능적 영역이 활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 반면, 노인 중 높은 CR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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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난이도 상승에 따라 기능적 영역의 

활성이 감소하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패턴

이 확인되었다(Stern et al., 2005). 해당 연구에

서는 개인별로 과제 난이도가 일치할 수 있도

록 수행 정확도를 체계적으로 조정한 이후의 

기능적 활성을 관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양

상은 신경학적 보상(compensation)과 관련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적정 수준으로 

과제 난이도를 조절했다 할지라도 그 기반이 

되는 두뇌 네트워크의 용량이나 효율성이 동

일할 것이라고는 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성 패턴의 차이가 온전히 보상 과정과만 관

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신경학적 

탈분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정상적인 상

태에서는 기능적 분화가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고 여겨지는 시각, 청각, 운동 영역 등이 노화

에 따라 활성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Park 등의 연

구자는 사람 얼굴, 풍경, 단어 등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두뇌 복측 시각 영역(ventral visual 

area)의 활성을 관찰하였는데, 노인 집단과 비

교할 때 젊은 성인 집단은 범주에 따라 특정 

영역의 활성이 우세한(category-specific)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Park et al., 2004). 

Eddins 등(2023)의 연구자는 EEG 기법을 통해 

노인 집단은 청각 자극에 대한 두뇌 반응성이 

더 큼에도 반구 비대칭성은 감소해 있는 양상

을 보고하였다(Eddins et al., 2023). 이와 같은 

연구들은 노화에 따른 신경학적 탈분화를 직

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중 하나이다. 앞으로

는 영상 기법과 방법론의 발전과 함께, 두뇌 

병리의 지표로 볼 수 있는 피질 위축이나 백

질병변(WMH) 등을 더 정밀하게 계량화하고, 

이들과 두뇌 활성 패턴과의 상관을 살펴봄으

로써 보상 및 탈분화 과정의 기전을 더욱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적 두뇌 활성 관련 모형

  앞서 살펴본 두뇌의 재조직화 및 신경학적 

보상과 관련하여, 잘 개념화되고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모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두뇌의 효율성과 

용량이 감소하게 되며, 수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두뇌 활성이 유발된다. 특히 

동일한 조건에서 젊은 성인과 노인 집단을 비

교했을 때 노인은 젊은 성인 집단에 비해 

우반구나 좌반구 편재화(lateralization)가 불분

명하고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반구의 대측

(contralateral) 반구까지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

되는데, Cabeza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반구 비

대칭성 감소(Hemispheric Asymmetry Reduction in 

Older Adults; HAROLD) 모형을 제안하였다

(Cabeza, 2002). 노인 집단에서 과제 수행 시 전

두엽 영역의 비대칭적 활성 패턴이 불분명해

지는 양상은 일화기억(Grady et al., 2002), 작업

기억(Li et al., 2009; Reuter-Lorenz et al., 2000), 

지각(Grady et al., 2000) 등을 살펴보는 다양한 

과제에서 보고되어 왔으며, 이는 신경학적 탈

분화 과정 및 보상적 활성 모두와 관련되는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젊은 성인 집단과 비

교할 때 후두엽 활성이 감소되는 반면 전두엽

이 과활성화되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

두-후두 전치(Posterior-Anterior Shift in Aging; 

PASA) 모형으로 개념화되었다(Davis et al., 

2008). 해당 모형에서는 노년기의 전반적 기능 

및 감각 기능 감퇴를 보상하기 위해 전두엽 

영역이 과잉 활성화된다고 가정한다. 전두-후

두 전치 양상은 일화기억 과제(Gutches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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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시각 지각 과제(Grady et al., 2000), 주의

력 과제(Ansado et al., 2012) 등 다양한 과제 

영역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되었다. Davis 등은 

PASA 패턴이 과제 난이도와 무관하게 노인들

에게서 관찰되며, 전두엽의 활성 증가 및 후

두엽의 활성 감소가 성공적인 과제 수행과 유

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Davis et al., 

2008). 이는 PASA 패턴이 보상적 신경 활성

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

다. 또한, 디폴트모드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는 휴식 중에 활발하게 작동하

는 두뇌 네트워크로, 과제 중에는 DMN 활성

이 억제될수록 더 성공적인 과제 수행이 가능

한 것으로 보고된다(Raichle, 2015). 그 기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과제 수행 

중 DMN의 활성이 억제됨으로써 과제에 동원

할 수 있는 신경학적 자원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Davis 등의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에서 DMN 중 후두 중앙피질(posterior 

midline cortex)의 활성 억제는 감소한 반면 중

앙 전두 피질(medial frontal cortex)의 활성 억제

는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Davis et al., 

2008). 이와 같은 결과들은 PASA 패턴이 다른 

과제 상황이나 노화 과정 전반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Koch et al., 2010).

  한편 신경망의 보상적 사용에 관한 가설

(Compensation Related Utilization of Neural 

Circuits Hypothesis; CRUNCH; Reuter-Lorenz & 

Cappell, 2008)은 보다 직접적으로 보상 메커니

즘에 주목한다. 과제 난이도가 증가하면 일반

적으로 두뇌 활성화 정도도 증가하게 된다. 

두뇌 활성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향상

되지 않는다면 이는 탈분화 과정 등 신경학적 

효율성 저하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활성 증가가 수행 증

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적 메커니

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UNCH 모형에서는 노화에 따라 유발되는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

은 신경학적 자원이 동원될 것이라고 가정한

다. 즉, 수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두뇌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과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과 젊은 성인의 수행 결과

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노인의 

두뇌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성인의 두

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과제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일정 

난이도 이상부터는 노인 집단에서 추가적 활

성 실패 및 점진적인 수행 저하가 관찰될 것

이다(Reuter-Lorenz & Cappell, 2008). Cappell 집

단은 언어적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

에서 배외측전전두엽(Dorsal lateral prefrontal 

cortex) 활성을 관찰했을 때, 모형이 예측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활성 패턴이 관찰되는 

것을 보고하였다(Cappell et al., 2010). 한편 시

공간적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젊은 성인과 노인 집단을 비교했을 때 쐐기소

엽(Cuneus)을 제외한 다른 두뇌 영역에서는 오

히려 CRUNCH 모형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패턴의 두뇌 활성 양상이 관찰되

기도 하였다(Jamadar, 2020). 해당 연구에서는 

CRUNCH 모형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 예

측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제한적이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RUNCH 모형, 그리고 

HAROLD와 PASA 모형은 인지 노화에 따른 

보상적 두뇌 활성을 설명하기 위한 논의의 토

대와 개념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을 것이며, 이를 타당화, 정교화하기 위한 후

속 연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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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예비능과 STAC 모형

  CR의 기전과 관련하여 STAC(Scaffolding 

Theory of Aging and Cognition) 모형(Park & 

Reuter-Lorenz, 2009)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것

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STAC 

모형에서는 두뇌가 인지기능의 항상성을 유지

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관이라고 

가정한다. 노화에 따라 처리 속도, 작업기억, 

집행적 통제 과정, 감각 기능의 저하 등이 유

발됨에 따라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가 급격해

지고(Salthouse, 2010), 각 구조의 신경학적 특이

성(specificity)과 효율성이 감소함에 따라 탈분

화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노화에 따라 구조

적으로는 피질 부피와(Scahill et al., 2003) 백

질 통합성이 감소하고 백질병변이 증가하며

(Madden et al., 2009), 화학적으로는 도파민 수

용체 등 신경전달물질 체계의 변화가 유발된

다(Bäckman et al., 2006). 전반적으로는 노화에 

따른 두뇌 구조 및 기능의 변화와 인지기능 

저하 간 상관이 일관적으로 관찰되지만 그 관

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특정 변인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나 속도가 조절되는 것

으로 보인다. STAC 모형에서는 그 조절 변인

으로써 보상적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보상적 

조절 메커니즘은 앞서 CR 모형의 보상적 두뇌 

활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제 관련 영역의 

과활성, 전전두엽 활성의 편재성 감소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노화에 따른 두뇌 구

조와 기능의 변화(Buckner, 2004), DMN 활성 

감소로 인한 과제 수행 저하(Damoiseaux et al., 

2008; Hafkemeijer et al., 2012) 등이 보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뇌 구조 및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이 함

께 작동하며, 개인의 인지기능 수준은 그 합

산적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STAC 모형

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노화 특정적인 것이 아

니며, ‘도전(challenge)’에 대한 두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개념화한다(Park & Reuter-Lorenz, 

2009). STAC 모형의 ‘S’가 지칭하는 Scaffolding

은 우리말로 ‘비계’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건

축 현장 등에서 주변 구조물을 지지해주는 보

조적 구조물을 말한다. 높은 과제 난이도로 

인해, 또는 주 네트워크에 병리나 노화 등으

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여 주로 사용하던 두뇌 

회로만으로는 과제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전의 기능 수준, 즉 항상성을 유지하

기 위해 추가적인 신경망이나 네트워크를 동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상적 과정은 젊은 

성인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오히려 노인에서

보다 더욱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가능

성이 있다. 반면 노화 및 이와 관련된 두뇌 

회로의 손상, 비효율성 증가에 따라 이전에는 

가뿐하게 해냈던 과제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적 활성을 통해 

기능 수준이 유지되겠지만, 추가적으로 활성

된 네트워크는 원래 주로 사용되었던 네트워

크보다 효율성이 부족하여 어느 순간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두뇌 위축이나 치매 병

리 등에 의해서도 scaffolding에 한계가 유발될 

것이며, 이후부터는 표면적인 기능 저하가 현

저하게 관찰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할지,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의 보상이 이

루어질지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예, APOE4 유

전형질의 보유 여부), 질병 여부, 신체 및 인

지적 활동의 정도, 사회적 지지 체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지 훈련과 같은 생의 후반기 개입을 통해서

도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Park & Reuter-Lo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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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TAC 모형은 생의 경과(life-span)뿐만이 

아니라 생의 과정(life-course), 즉 두뇌의 구조

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경험

(experience)을 반영할 수 있도록 STAC-R(Revised) 

모형으로 정교화되었다. 생의 과정과 관련되

는 변인으로 신경 자원의 강화(neural resource 

enrichment)와 신경 자원의 고갈(neural resource 

depletion)을 추가하였으며, 횡단적인 시점의 인

지기능 수준뿐만이 아니라 종단적 관점으로 

인지기능의 변화율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개

념화하였다(Reuter-Lorenz & Park, 2014).

  STAC 모형과 CR 간의 관련성을 어떻게 요

약할 수 있을까? Park과 Lorenz는 CR의 개인차

는 scaffolding의 양과 질, 효율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두 모형이 상

호보완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Park & Reuter-Lorenz, 2009). 그 기전에는 보상

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학적 자원과 회

로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두 모

형 간 상당한 중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R이란 두뇌 병리나 손상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발현과 기능 저하를 지연시켜주는 예

비적 자원을 의미하며, 병리나 노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STAC 모형은 보상적 

과정이 전 생애에 거쳐, 도전적 상황에 직면

했을 때 발생하는 정상적 반응이라는 것을 강

조한다. 또한, CR 모형에서는 병리 발생 이후

에도 CR의 축적이나 다른 보상적 과정이 지

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개념화하

지 않지만, STAC 모형에서는 인지기능 변화

율을 결과 변인으로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지기능 수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두뇌 구조와 기능, 보상적 메커니즘 

등의 상호상관을 가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STAC 모형이 생의 과정을 포함하는 더 종단

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다만 포함된 변인의 다양성 및 

경로의 복잡성과 상호상관, 이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STAC 모형의 실증적 검

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CR 모형과 

STAC 모형의 보완적 설명을 이해함으로써 전 

생애에 거친 인지 노화의 과정 및 보호, 위험 

요인에 대해 폭넓게 조망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

인지예비능 연구 방법

  CR의 임상 양상, 이를 뒷받침하는 기전 연

구들을 볼 때 CR이 건강한 인지 노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

을까? 여태까지 연구자들마다 CR을 개념화해 

온 방식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신경학

적 측정치의 사용, 대리지표를 통한 측정, 통

계적 방법을 통한 측정, 그리고 설문지를 통

한 측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신경학적 

측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CR의 기반이 되는 

두뇌 구조물을 계량화한다. 간편하게는 머리

둘레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영상기법을 

통해 대뇌 부피를 측정하거나, 미시적으로 백

질 분포, 시냅스의 수, 수상 돌기의 분포 등을 

측정하여 CR의 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측정치들은 BR과 밀접해 보이지만, 

두 개념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CR의 간접적 계량

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개골내부피

(ICV)는 상대적으로 병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병전 두뇌 구조나 크기에 

대한 지표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ter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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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CR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대리지표(proxy)를 통한 측정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연한(Meng & D’arcy, 2012), 직

업적 성취(Baldivia et al., 2008; Stern et al., 

1999), 여가 및 사회적 활동(Verghese et al., 

2003; Wang et al., 2002; Zunzunegui et al., 

2003), 신체적 활동(Cheng, 2016) 등 생의 경험

과 관련되는 지표들을 CR에 대한 대리지표로 

사용해 왔다. 교육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CR

의 대리지표이며, 생전 교육 경험을 연속 변

수로, 또는 범주화된 변수로 사용한다. 정규 

교육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자에 

따라 중장년기 이후의 교육이나, 학력 인정 

프로그램 이수 등을 인정하기도 한다. 스웨덴

에서 진행된 장기 종단 연구인 Betula study와 

관련한 보고에서, 건강한 노화를 가장 잘 예

측하는 변인은 정규 교육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Habib et al., 2007). 직업을 CR의 대리지표

로 사용하는 경우 은퇴 이전까지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를 직종 분류체계에 따라, 또는 인

지적 부하를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육과 직업은 서로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

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인지적 부하를 요구하는 직업이나 고소득 직

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Gregorio & 

Lee, 2002). 따라서 CR 연구를 설계하는 연구자

는 두 변인의 공통 분산을 고려한 연구 설계

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

식성 또한 CR의 지표로 보고된다. Manly 등의 

연구자는 문식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다인

종집단이나 소수 민족 등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던 코호트에서는 교육보다 문

식성이 CR의 지표로 더 잘 기능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Manly et al., 2003). 국내 연구에서

도 문맹 노인이 저교육 집단과 고교육 집단에 

비해 전반적 인지기능 감퇴 속도 및 기억력 

감퇴 속도가 빠른 것이 보고되었다(Kown & 

Kwak 2011). 인지기능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

치는 연령의 영향은 문해 노인보다 문맹 노인

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

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인지 노화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hin & Chey, 2016). 가

능한 경우는 병전 지능의 추정치나 아동기-청

소년기 등 생의 초기 지능을 CR의 지표로 사

용하기도 한다(Scarmeas et al., 2003). 다만 흔

히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개념화 능력

이 저조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는데(Kim & 

Chey, 2010; Le Carret et al., 2003), 여러 소검사

에서 고차원적 개념화를 요구하는 기존의 지

능 검사를 통해서는 저교육 노인에서 바닥 효

과 등으로 인해 CR을 적절히 대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생전 

경험 및 인지적 능력과 상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어휘’ 소검사의 실시 결과만을 CR의 대

리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저

교육 노인 집단에서는 어휘 소검사가 일반적 

인지기능 저하를 유의미한 예측치가 되지 

못한다는 연구 보고가 존재한다(Park et al., 

2017). 따라서 인종별, 집단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CR 대리지표의 장점과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읽기 능력은 

개인의 문식성, 교육 수준, 어휘 능력 등을 포

괄할 수 있기에, 읽기 능력 검사(NART, Nelson 

& Willison, 1991; Grober et al,. 1991) 결과를 

CR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

나 이 또한 앞서 언급한 인종이나 문화권, 연

령에 따른 한계를 내포한다. 이중언어(biling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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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중언어(multilingual) 사용이 CR 관련 변

인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두 개 이상의 언어

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성숙한 집행 

조절 체계(executive control system)과 관련될 가

능성이 있다(Bialystok & Poarch, 2014). 최근에

는 건강한 노화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

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인관계가 활발한 

정도나 그 양적, 질적인 측면을 CR의 대리지

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호주에서 진행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건강 변수 등을 통제한 후에도, 친구들과의 

네트워크 및 활발한 상호작용이 10년 후의 사

망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Giles et al., 2005). 앞서 나열한 대리지표들은 

공유하는 설명량이나 중첩되는 신경학적 기

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연구에

서 여러 지표 간의 단순한 합산 효과(additive 

effect)가 아닌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보

고되었는데, 이는 각 지표가 인지 예비능에 

차별적,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Evans et al., 1993; Mortel et 

al., 1995). 각각의 지표들은 CR에 대한 측정치

로 잘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 개별적 변인을 통해 간편하게 CR을 

측정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다만 그 자체가 

CR과 동일한 것처럼 취급될 수 없으며 ‘대리’ 

지표에 불과하다는 점에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리지표를 통한 CR 측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통계학적 모형을 통한 잔차 접근

법(residual approach)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인지 검사 결과의 변량 중 인구통계학적 변인

에 의한 설명량, 그리고 두뇌 병리에 의해 설

명되는 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CR의 측정치

로 간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실제의 병

리와 인지기능 수행 간 불일치를 예비능의 효

과로 보는 개념적 접근을 반영하여, CR을 일

종의 예측오차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Reed 

등은 잠재변인모형을 통해 단어목록검사 수행

의 분산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한 부분, 

병리에 의해 예측되는 부분, 나머지 잔여 분

산-예비능-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교육, 인종을 포함하였

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연령에 의한 분산이 

두뇌 부피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이 확인되

었기 때문에(Mungas et al., 2009) 연령은 구성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병리에 의한 부분은 구

조적 MRI를 통해 측정하였다. 저자들은 예비

능 요인이 실제로 CR의 개념적 정의와 부합하

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측정 시점의 CR 수준은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전환되는 비율, 그

리고 종단적인 집행기능의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CR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낮은 CR 집단에 비해 병

리와 인지기능 수준 간의 상관이 낮게 나타나

는 등, CR 요인이 두뇌 위축이 인지기능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이 관찰되었다(Reed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잔차 접근법이 CR

의 개념적 모형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잔차 접근법을 이

용하는 경우 어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두뇌 

측정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일 시점에도 

CR 측정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

적으로 측정과 계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

요해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잔차 접근법은 CR의 축적과 고갈 등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측정치이며, 개인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ter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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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또한, 잔차 접근법은 특정 변인이 CR 

축적에 기여하고 이것이 다시 기능 수준과 활

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성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통합적 연구 설계와 CR

의 기전 탐색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

후에는 잔차 접근법을 활용하여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한 역동적 예비능(dynamic reserve)의 

경로와 효과 탐색, 전반적 인지기능과 세부 

인지기능 영역별 잔차 접근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예: Zahodne et al., 2015).

  마지막으로 CR 측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설문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Nucci 등이 개발한 CRIq(Cognitive Reserve Index 

quiestionnaire; Nucci et al., 2012)는 20개의 문항

을 통해 교육, 직업, 여가시간의 세 영역에 대

해 수행 여부를 측정하며, 15분 정도가 소요

되는 설문지이다.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된 이탈리아 성인(18-102

세) 588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수행 빈도를 

통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직업은 지적 활동량과 책임감 수준에 따라 구

분된 다섯 개 직업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종

사 기간을 곱한 점수로, 여가시간은 지적, 사

회적 활동 중 보통 이상 빈도로 수행하는 활

동에 시행 연수를 곱한 점수로 산출한다. 연

구 결과에서 CR 점수와 지능 검사의 ‘어휘’ 

소검사 간 상관은 중간 정도로만 나타났는데, 

이는 지능과 CR이 동일 개념이 아니며, 측정 

지표와 산출 방법에 따라 측정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탈리

아 노년 인구는 5년 미만 저교육 노인이 대부

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앞선 결과는 

저교육 집단에서는 지능보다 다른 삶의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CR의 타당한 지표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CRIq는 한국에서 

Choi 등에 의해 번안되었다(Choi et al., 2016). 

지역사회 거주 성인(25-85세)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뿐 아니라 교육집단에 대해 고려하여 

층화표집하였으며, 노년 집단에서는 MMSE와

(Kwon, 1989) MoCA-K(Lee et al., 2008)를 함께 

실시하여 공존타당도를 확인하는 등 심리측정

적 속성을 더욱 분명히 확인했다는 장점이 있

어 보인다. CRIq는 CR 측정을 위해 고안된 설

문지 중 한국에서 번안된 유일한 설문지로, 

CR 개념에 대해 정밀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선택 가능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R 측정을 위한 

다른 설문지로 Valenzuela와 Sachdev가 고안한 

Lifetime of Experiences Questionnaire (LEQ)가 있

다(Valenzuela & Sachdev, 2007). 42개 문항에 대

한 5점 리커트 척도 응답과 함께 활동 강도와 

빈도에 대한 개방형 응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연구자 또는 임상가에 의해 서열 

척도(ordinal scale)로 다시 변환된다. CRIq가 젊

은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LEQ는 60세 이상 노년 집단을 통해 개발되었

다. 문항 자체는 젊은 성인기(13-30세), 중년기

(30-65세), 노년기(65세 이후) 등 생에 단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젊은 성인기에는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중년기에는 직업 경험에 대

하여, 노년기에는 일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회 및 지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LEQ는 개발 과정에서 신뢰

도와 타당도, 차원성에 대해 엄밀히 검증하였

고 그 심리측정적 속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LEQ 점

수가 인지 기능의 감퇴 여부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예측 타당도도 우수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LEQ는 한국어로 번안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42문항 및 개방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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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 간편하게 활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Cognitive Reserve Questionnaire(Rami et al., 2011), 

Scale of Cognitive Reserve(Leon et al., 2011) 등의 

CR 측정을 위한 간결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었다. 다만 해당 설문지는 영문판의 

확인이 어려우며, 예비연구 수준에서 계획된 

설문지로 보여 실제 연구 장면에 활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는 상태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CR의 다양한 측정치들은 신경

상관물이나 병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임상 

장면에서의 적용 편의성, 생태학적 타당성 등

에서 서로 다른 강점과 한계를 지닌다. 단일 

측정치만으로는 CR의 복잡한 측면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측정치 종류나 개수의 선

택 과정에는 연구자 및 임상과의 선택과 판단

이 필요할 것이다. 대리지표, 잔차 접근, 설문

지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단순히 CR 

수준 추정에 그치지 않고 CR의 기전을 규명하

기 위해서는 1) 두뇌 상태나 변화 양상을 드

러내기 위한 측정치(두뇌 부피, 백질 경로의 

통합성(integrity), 생체표지자(biomarker) 등), 2) 

인지 수행에 대한 측정치(신경심리평가 결과 

등), 그리고 3) 1과 2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는 3이 1과 2의 관계를 조절(moderate)하는 것

을 확인하거나, 간접적으로는 두뇌 병리 등(1)

을 통해 예측되는 인지적 수행(2)에 더해, CR

의 대리지표 등이 추가적인 예측력이나 설명

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중회귀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 고려사항: 두뇌 유지 이론

  CR 연구를 위해서는 , 두뇌 유지 (brain 

maintenance; BM) 이론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뇌 유지란 노화 

등에 따른 시간적 경과나 삶의 과정에서 신경

학적 자원(neural resources)의 변화나 신경병리

적(neuropathologic) 변화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는 

것(relative absence)을 말한다. 이는 노년기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노화 과정에서 모든 노인들의 두뇌 구조나 기

능이 동일한 속도로 감퇴하지 않으며, 어떤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피질 및 피질하 

구조물, 그리고 그 기능이 잘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Nyberg et al., 2012; De Godoy 

et al., 2021). Stern은 예비능 이론이 보상적 메

커니즘을 강조한다면, 유지 이론은 신경보호

(neuroprotective) 메커니즘을 강조한다고 구분

하였다(Barulli & Stern, 2013). 유지는 신경학

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리(repair)와 보충

(replenishment)을 포함하는 능동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Cabeza 등의 연구자는 예비

능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자원을 증가시키는

(augmenting) 방식으로 작용하며 신경학적 용량

과 효율성 증가를 통해 수년에 거쳐 이루어진

다면, 유지는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는 

가소성(plasticity) 메커니즘과 관련되는 것으로, 

수 초에서 수 시간 간격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Cabeza et al., 2018).

  CR과 BM의 개념화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

간의 논쟁과 도출된 합의점에 대해 간단히 소

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Stern 등

의 대표적 CR 연구자들은 CR과 BM을 구분해

서 개념화하였으며, 두 개념의 상호 연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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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경험

적 연구에 유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Stern 

et al., 2019). 반면, Cabeza 등의 연구자들은 ‘신

경인지적 예비능(neurocognitive reserve)’라는 단

일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근

거로는, 두 용어의 구분이 BM에 대한 연구를 

두뇌 구조 측정에 한정시켜 복잡다단한 두뇌

의 화학, 기능적 작용이나, 다차원적 시공간적 

척도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

었다(Cabeza et al., 2019). 두 주장의 또 다른 

핵심적 차이로, Stern 등의 연구자는 두뇌의 

보상적 활성이 CR의 기전 중 하나라고 설명하

였으나, Cabeza 등은 보상적 활성이 반드시 예

비능과 유지의 맥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

니며, 두뇌 기전에 대한 중요한 개인차를 내

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용어 및 개념화의 혼란과 관련하

여, 지난 수년간에 거쳐 CR 및 BM 개념을 연

구하는 연구자들이 합의체를 결성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2019-2023 Reserve and Reselience Workshop;  

https://reserveandresilience.com/). 결과적으로 BR과 

CR, BM의 개념화가 유지되었으며, CR과 BM

을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BM이 두뇌의 변화/병리 속도나 경과로 인한 

인지적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한다면, CR은 

BM이 설명되고 난 후, 즉 동일한 수준의 BM

이 가정되는 상황에서의 인지적 변화나 병리 

과정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연구 방법을 통해 

구별해 본다면, 1) 인지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뇌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나 병

리 상태에 대한 측정치, 2) 인지 수행에 대한 

측정치가 있을 때, BM 연구를 위해서는 1)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연구 설계에 포함

되어야 하는 반면, CR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1)

과 2)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이 포함

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합의 과

정은 예비능 개념이 더욱 정교화되고 기존 연

구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년기 개입과 인지 훈련

  앞서 CR은 생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

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고정적이

며, 노년기에는 예비적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53세 때의 

지능 지수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동기의 인지적 개입, 개인의 교육적 성취, 

그리고 중년기 이전 성인기의 직업 경험은 각

각 53세 IQ에 별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

인되었다(Richards & Sacker, 2003). 이는 CR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최소 중장년기까지는 생

의 경험을 통해 추가적인 자원의 확보가 가능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노년기의 

인지적 활동 참여가 병리적 노화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뉴욕에 거주하는 비치매 집단

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이 지적인 활동(독서, 게

임, 수업 참가), 사회적 활동(친구나 친지 방

문) 등 어떠한 종류의 여가에 참여하는지와 

그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더 많은 활동에 참

여하는 집단에서 치매 발병 위험률이 38%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armeas et al., 2001). 

다만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에 따른 차별적 효

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활동 종류와 무관하

게 활동량의 합산 정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이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종단연

구에서는 6년 동안 세 차례 참여자들의 활동 

양식 및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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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인

지기능 감퇴가 더딘 것을 확인하였다(Hultsch 

et al., 1999).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CR의 축적은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젊을 때 고기능

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노년기에도 지적인 활

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지

기능 감퇴는 생전에 축적된 예비능과 더 밀접

할 수 있다는 대안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년기에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지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인지 훈련이나 프로그

램이 시행되기도 한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인

위적인 방식의 인지 훈련은 해당 과제의 수행 

향상에만 효과가 있고 실생활로의 전이 효과

(transfer effect)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

기되기도 하지만(Noack et al., 2009; Zehnder et 

al., 2009), 많은 연구 결과들은 최소한 유사한 

인지기능이 요구되는 일상생활 기능 증진에는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전이 효과를 통해 보

다 광범위한 기능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단

일 영역에 대한 훈련(single component training)

과 복수 영역에 대한 훈련(multicomponent 

training)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216개의 무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 연

구를 살펴본 결과, 단일 영역에 대한 훈련만

으로도 표적 인지기능 동원을 요구하는 과제

에 대한 수행 상승을 유발하는 근접 효과(near 

transfer effect)뿐만이 아니라 훈련 표적이 아니

었던 영역에서의 기능 상승까지 관찰되는 원

격 효과(far transfer efffect)가 유의미한 것이 확

인되었다. 특히 집행기능 영역에 대한 훈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복

수 영역에 대한 훈련은 단일 영역에 대한 훈

련보다 근접 효과와 원격 효과에 대한 효과 

크기가 더욱 큰 것이 관찰되었다(Basak et al., 

2020). 최근 뇌영상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인지 훈련이 실제 두뇌의 기능적 활용 방식이

나 인지 전략을 변화시킴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CR 증진의 기전을 제시하기도 

한다(예: Belleville et al., 2023). 이러한 결과는 

인지 훈련이 실제의 인지적 자원 축적과 일상

생활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여태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인지 훈련의 효

과성을 보기 위해 동일 집단에 동일한 방식의 

개입을 진행한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과제 종류와 난

이도를 고려하는 등, 개인 맞춤화된 개입을 

통해 훈련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두뇌 가소성은 개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용량이 과제나 환경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Lövdén et al., 

2010). 따라서 개인별로 인지적 용량과 효율성, 

그리고 다른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인지 프로

그램의 난이도나 표적 인지 영역 등을 조절함

으로써 최적의 개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 국내 논문에서는 노년기에 과도하게 

난이도가 높은 인지 과제가 반복적으로, 장기

간 제시되는 경우 보상적 자원의 과다 사용으

로 인해 오히려 피로감과 집중력 감퇴, 노인

의 효능감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역기능적

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Kim, 2014). 이는 인지 훈련 및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서도 고려하여 개인화된 개입을 시행할 필요

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인지 훈련의 목적

과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Kim

과 Kim은 인지 훈련을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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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의 훈련과, 노화를 

보상하고 가소성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Kim & Kim, 2014). 

기존의 자원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위한 훈

련인지, 또는 손상된 것을 보상하기 위한 훈

련인지에 따라 과제 구성과 표적 인지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앞으

로의 연구에서는 CR의 축적과 유지를 위한 노

년기 개입 전략,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그 기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논  의

  생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CR은 정상 노화 

과정에서 최적의 노화 또는 건강한 노화를 위

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병리의 표현을 지연

시키고, 전반적인 일상생활 기능의 향상과 주

관적 삶의 질 및 행복감 증가로 이어지는 가

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하게 인구 고령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CR의 개

념을 이해하고, 그 기전 및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색하며, 생의 단계에 따른 

최적의 개입 방안을 고민하는 등의 노력이 중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CR 

및 그 기전이 되는 보상적 활성 네트워크 등

에 대한 기제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STAC 모형에서는 인지 

훈련을 통해 보상적 활성을 통제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하였다(Park & Reuter-Lorenz, 2009). 

다만 이것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원래 주로 

활성화되던 네트워크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

지,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지 

등 그 기전이 아직 불분명하며, 방향성을 더

욱 분명히 하는 것이 최적의 개입 전략 고안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CR의 역할

이나 기전에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

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 국내 

연구에서,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등 

특정 인지기능 영역에서는 교육 수준을 통해 

측정한 CR의 효과가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Lee et al., 2016). Letenneur 등의 연구에서는 

낮은 교육 수준이 여성에서만 알츠하이머 치

매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CR의 효과가 남녀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여성이 뇌병리에 

더 취약하거나, 병리에 따른 CR 고갈이 여성

에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Letenneur et al., 2000). 이와 관련된 논의로, 

Peterson 등은 MCI의 유병률이 남성에서 더 높

게 보고되는 이유는 정상 상태에서 치매로 진

행하는 속도가 여성에서 더 빠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Petersen et al., 2010). CR의 

축적과 고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별의 

역할 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CR의 뇌기전에 

대한 더 심화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인종과 문화권에 따라 

CR이 건강한 노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Avila 등은 백질병변

(WMH)이 기억 및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지만, 이러한 양

상은 백인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흑인과 히

스패닉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Avila et al., 2021).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

가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한 교육적 차별, 지역

에 따른 불이익과 CR의 효과가 상호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노인 집

단은 6.25 전쟁 및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

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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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Chey, 

2023).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1950년부터 초

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무학 인구의 비

중은 여전히 24.3%를 차지한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따라서 이들

에게 교육연한을 통해 CR을 측정한다면 소수 

인종 집단의 경우와 유사하게 CR의 속성을 온

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즉, 6년

의 교육을 받은 노인이라도 6년간 드물게만 

등교하였거나, 교육연한이 실제의 직업이나 

사회적 성취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한편으로는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CR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고려

할 때(Shin & Chey, 2016), 교육 과정에 참여했

다는 것만으로도 병리 예방과 관련되는 긍정

적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

육 수준이 같지만 인지 수행이 유의미하게 다

른 두 집단의 한국 노인의 뇌 부피를 살펴본 

연구에서, 인지 수행이 높은 집단 노인들이 

전체 뇌와 전두엽 부피가 더 큰 것을 확인하

였다(Chey et al.,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한국 노인, 특히 저교육 노인 집단

을 포함하는 CR 연구는 그 기전과 효과를 규

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Lee 등의 연구는 정규 교육

이 무학인 집단에서도 노년기 한글 교실 참여 

여부에 따라 개념화 능력을 포함한 신경심리

평가 지표의 변화가 유발될 수 있음을 관찰하

였다(Lee & Chey, 2024). 나아가, 단일 시점에서

의 CR 측정에 그치지 않고 종단적 변화를 측

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 대규모 종단 연구 결

과들을 살펴보면, Dekhtyar 등은 10세 전후 학

교 성적이 이후의 직업적 복잡성과 무관하게 

노년기 치매 위험을 감소시킴을 보고하였다

(Dekhtyar et al., 2015). Chan 등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활동이 교육, 직업, 노년기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노년기 인지 기능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노년기 인지 능력과 뇌 건강의 관계를 

조절함을 보고하였고(Chan et al,. 2018), Gow 

등의 연구는 젊은 성인기 후반의 신체 활동 

증가나 중년기 여가 활동 참여가 노년기 인지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Gow 

et al,. 2016). 이와 같은 연구들은 CR에 대한 

생의과정적 접근(life-course approach)이 필요함

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잠

재성장모형 및 잔차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에

서 CR 그 자체보다 CR의 변화 정도가 인지적 

감퇴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Bettcher et al., 2019). 이는 두뇌 병리와는 독

립적으로 기능하는 예비능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비능의 변

화를 관찰함으로써 노년기 병리와 기능 변화

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

지막으로, CR과 다른 정신 병리와의 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여태까지 노

인 집단에서의 CR 연구는 주로 치매 등 병리

적 인지 노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저교육 노인 집단에

서 우울증의 보고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데(예, Shin et al., 2015), 우울증은 그 

자체로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 우울

한 노인이 치매로 잘못 진단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교육 노인에서의 빈번한 우울 경험

이 치매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노년기에 발생 가능한 다른 정신 병리

와 CR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CR에 대한 이

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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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Reserve (CR) refers to the individual’s neuropsychological properties that enable better cognitive 

performance than what is expected based on current levels of brain resources or pathology. Aging is often 

accompanied by pathological changes such as a brain atrophy as well as the accumulation of neural 

plaques or neurofibrillary tangles, leading to functional decline in various cognitive domains. CR, 

accumulated through diverse experiences in the life course, serves to delay negative outcomes and 

pathological manifestations of aging. Consequently,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mechanisms 

of CR in this rapidly aging society.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concept and theoretical 

framework, clinical manifestations, mechanisms, and measurement methods of CR. Additionally, the 

dynamic aspects of CR, suggestive interventions during late life, and specific considerations for Korean 

societ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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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숨겨진 속성 과제를 중심으로*

 박  정  연                  박  주  용†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하이브리드 협력이란 개인이 먼저 과제를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이용하는 협력 방식을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 

이 방식이, 처음부터 협력하게 하는 방식에 비해 아이디어 산출과제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피드백을 추가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제안하고 의사결정 과제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피드백이란 과제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수행 결과에 대해 서로 코멘트를 주고받는 활동으

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구성원의 의사결정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결정 장면에서의 피드백 활동의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숨겨진 속성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되지 않은 특수한 정보를 공

유할 때 비로소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67명의 대학생 참가자를, 처음부터 함께 과제

를 수행하는 전통적 협력 조건,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 그리고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으로 나누

어 과제를 수행하게 한 다음, 의사결정과 토론의 질을 비교하였다. 의사결정의 질은 의사결정의 정확성으로, 토

론의 질은 토론 강도와 토론 편향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토론 강도는 시간당 언급된 정보의 양으로, 토론 편향은 

비공유 정보 대비 공유 정보의 언급 비율로 계산되었다. 실험 결과,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집단에서

의 의사결정이 가장 정확하였고, 하이브리드 집단과 전통적 집단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토론 강도에

서는,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 집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하이브리드 협력 집단이, 그리고 전통적 협력 집단이 

가장 낮았다. 토론 편향의 경우, 세 협력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피드백을 

이용한 협력이, 기존의 다른 협력 방식에 비해, 숨겨진 속성 과제에서 집단 의사결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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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은, 

“머리 둘이 하나 보다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라는 영어 표현과 그 의미가 일맥상

통한다. 이러한 속담과 격언은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이 선택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일깨운다. 이와 

일관되게 많은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진

실을 찾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수의 의견을 묻

고 그 평균을 취하는 것을 주장한다(Armstrong, 

2001; Lorge et al., 1958). 서로위키(Surowiecki, 

2004)가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

에서 강조하듯이, 집단의 평균적인 답이 객관

적 사실에 부합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협력

이 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협력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협력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좋

은 성과로 이어지는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새로운 방안은, 하이브리드 협

력을 발전시킨 것이다. 하이브리드 협력에서

는 개인이 먼저 과제를 수행하게 한 다음, 협

력하여 과제를 완성하게 한다. 이 방법을 사

용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게 하면, 처음부터 

협력할 때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Girotra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

드 협력에 피드백을 추가하여, 구성원들이 각

자의 결정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교환한 뒤 

토론을 진행하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피드백 

과정은 사고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여, 소수

의견이 활발하게 교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과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 의사결정

오늘날 조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

보가 너무 많고 복잡해, 개인보다는 소규모 

집단에서 이루어진다(Buckingham & Goodall, 

2019). 집단이란 ‘둘 이상의 개인이 상호작용

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합

(McGrath, 1984)’으로, 집단 의사결정은 집단 

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tasser & Abele, 2019).

토론 과정에서 집단의 오류가 확대된다는 

증거는 여러 실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나 스스로의 판

단보다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고, 자신의 생각

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집단에 해를 끼칠 수 

있다(Lorenz et al., 2011; Hung & Plott, 2001; 

Anderson & Holt, 1997). 또한, 사람들은 개인일 

때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의 판단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Puncochar & 

Fox, 2004), 집단 내에서 초기에 형성된 잘못된 

판단은 나중에 얻은 정확한 정보로도 쉽게 수

정되지 않는다(Anderson & Holt, 1997).

토론을 통해 집단의 성과가 오히려 저하된

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Stasser와 Titus 

(1985; 2003)는 집단의 정보 교환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숨

겨진 속성(hidden profile) 과제를 개발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되지 않

은 독특한 정보를 공유할 때 정확한 의사결정

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단이 

숨겨진 속성 과제를 사용하였을 때, 공유 정

보만을 언급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

다(Stasser, 1999; Stasser & Abele, 2019; Stasser & 

Titus, 1985; Greitemeyer & Schulz-Hard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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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분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선택지를 지지하는 정보가 충분히 논의

되지 않으면, 집단은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Schulz-Hardt & Mojzisch, 2012).

하이브리드 방식: 개별 수행이 결합된 방식

협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단 내 상호작

용 방식을 조작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Kim & Park, 2023; Girotra et al., 

2010; Korde & Paulus, 2017). Girotra 등(2010)은 

각자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다음 모여서 

남은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하이

브리드 방식이라 정의하였다. 이들은 이 방식

을 전통적인 브레인스토밍 방식과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더 우수한 

아이디어와 더 많은 아이디어가 산출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Korde와 Paulus(2017)는 개

별 수행과 집단 수행을 번갈아가며 실시하는 

방식이 집단 수행만을 지속하는 방식보다 더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한다는 결

과를 얻었다. Kim과 Park(2023)은 영어 단어 

생성 과제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협력 방식

이 전통적 협력 방식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얻어진 이상의 긍정적

인 연구 결과는, 토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집단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는 개별 수행 이후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오래전에 

Deutsch와 Gerard(1955)가 간접적으로 탐구한 

바 있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각자 자신의 판단을 쓰도

록 하였는데, (1) 참가자의 의견이 공개되지 

않는 조건, (2) 참가자의 의견이 실험 진행자

에게만 공개되는 조건, (3) 참가자의 의견을 

스스로 지울 수 있는 매직 패드에 작성하는 

조건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참가자가 최초

의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조건인 일명 ‘매직 

패드’ 조건에서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

이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다른 두 조건에서

는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초기 의견을 고수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 

연구자들은 다수에 동의하려는 동기가 클 때 

개인의 판단이 쉽게 달라지며, 구성원들 각자

의 독립적인 판단을 표현하도록 장려하지 않

으면 집단의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Deutsch & Gerard, 1955). 이 결과는 구

성원들이 타인의 의견을 듣기 전에 개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영향을 벗

어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글쓰기와 피드백: 동료 평가의 효과 

Deutsch와 Gerard(1955)의 연구에서, 의견이 

공개되는 조건과 공개되지 않는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초기 의견

을 변경할 확률은 매직 패드를 사용할 때보다 

약 3배 낮았다. 종이에 쓴 의견이 공개되었든 

그렇지 않든, 매직 패드처럼 바꿀 수 있는 방

법 대신, 영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도 자신의 초기 의견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글쓰기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

상의 활동이다. 많은 연구에서 글쓰기는 사고

를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Yore, et al., 2006; Galbraith, & Baaijen, 

2018). 글을 쓰는 동안 능동적으로 주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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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

면서 자신의 생각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고, 

정보 또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Kelly & Takao, 2002; Sandoval & Millwood, 

2005; Rivard & Straw, 2000).

글쓰기가 여러 교육 장면에서 활용되면서 

피드백, 동료 피드백(peer feedback)과 동료 평

가(peer review; peer assessment)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Park, 2017; Sadler & 

Good, 2006). 동료 피드백은 학생들이 서로의 

수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을, 동료 

평가는 의견과는 별개로 점수나 등급 등 채점

을 포함하는 활동을 가리킨다(Liu & Carless, 

2006). 피드백은 교수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이점

을 제공한다. 특히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Russell et al., 

2017; Tsai & Chuang, 2013). 이와 같은 효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Çiftçi 

& Koçoğlu, 2012; Joordens, et al., 2009; Xiao & 

Lucking, 2008).

피드백은 또한 활발한 토론을 촉진한다

(Park, 2017). Park(2017)은 온라인 동료 평가 시

스템을 예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강의 전에 학습 자료를 

혼자 공부한 다음, 제시된 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질문을 올리며, 다른 학생들의 글에 피

드백을 작성하고 평가하였다. 강의 시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질문에 대한 소집단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서 비판과 소수의견의 중요성 

 

토론은 둘 이상의 참가자가 자유롭게 의견

을 나누며 합의에 이르거나 차이를 확인하는 

활동을 가리킨다(Brookfield & Preskill, 2012). 

이때 서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토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ostmes 등(2001)은 합

의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집단 규범으로 만들

면 토론이 더 활발해지고 의사결정의 정확성

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Nemeth 등(2004)은 미국과 프랑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을 금지한 조건과 적극적으로 

비판을 장려한 조건의 집단으로 나누어 창의

적 수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비판

을 장려한 조건에서 창의적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 비판이 토론에서 중요한 이

유는, 소수의견이 공유되고 반대의견이 장려

되기 때문이다(Nemeth et al., 2004; Postmes et 

al., 2001).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다른 연

구에서는 이념과 무관하게, 소수의견을 가진 

대법관 집단이 양측의 입장과 관련 증거를 충

실히 언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Gruenfeld, 

1995). 소수의견이 존재하면 대법관들은 다양

한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여러 가능성을 

수렴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며(Nemeth 

et al., 1990; Nemeth & Kwan, 1987) 동시에 여

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강화

시킨다(Nemeth & Wachtler, 1983). 반대의견에 

노출되면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Nemeth, 

2018).

이상의 논의는 집단 토론에 앞서, 각 구성

원이 먼저 생각하고 글로 쓰게 하는 하이브리

드 협력 방식에 피드백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이점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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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을 쓰게 하고 서로 피드백을 교환하게 

하면,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토론에서 소수

의견이 공유되고 반대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가능성을 검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문제와 가설 

본 연구는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이 의사결정 장면에서 집단의 수행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참

가자들을 전통적 협력, 하이브리드 협력, 그

리고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의 

세 조건으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게 한 다

음, 의사결정의 질(decision quality)과 토론의 질

(discussion quality)을 비교하였다.

전통적 협력 조건은 개별 과제 수행 없이 

처음부터 토론을 진행하는 반면,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은 개별 과제 수행 후 토론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피드백

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은 개별 과제 

수행 후 이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한 다음 토

론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드백은 ‘구성

원들이 서로의 과제 수행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여기서 ‘과제’는 

각 구성원이 작성한 의사결정문을 의미하며, 

‘의견’은 그 의사결정문의 타당성을 비판적으

로 평가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

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

력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

이다.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은 전

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에 비해 각자의 

독립적인 판단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는 주요

한 차이점을 지닌다. 이 방식은 토론 전에 구

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인지하기 때문에 토

론 중에 소수의견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되었다. 소수의견은 집단 의사결정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Gruenfeld, 1995),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은 정보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높여 의사결정과 토론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반해,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

에서는 토론 중에 소수의견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판단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의 판단 보다

는 다수의 판단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며

(Anderson & Holt, 1997; Hung & Plott, 2001; 

Lorenz et al, 2011), 의견을 번복할 수 있는 상

황에서는 초기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

기 때문이다(Deutsch & Gerard, 1955). 전통적 

협력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협력에서 또

한, 개인의 판단이 토론 과정 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소수의견은,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더

욱 중요하다. 토론이 집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토론 중에 다른 구성원의 의

견에 영향을 받거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

려는 경향이 강하다(Rietzschel et al., 2006). 이

로 인해 공유 정보에 집중하고 개인이 가진 

독특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Hastie et al., 1983).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

드 협력 방식에서는 이러한 악영향이 효과적

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드백이 추

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에서 참가자들은 초기 

의사결정문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백을 교환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전에 교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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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피드백은 집단 내 비판적인 논쟁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반면, 전통적 협

력과 하이브리드 협력의 경우, 집단이 토론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숨겨진 속성 과

제를 통해 하이브리드 협력 방식의 일반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Girotra 등(2010)은 아이디어 

산출 과제를, Kim과 Park(2023)은 단어 뒤섞기

(Word Scramble)와 애너그램(Anagram)이라는 두 

가지 영어 단어 조합 과제를 사용하여 전통적 

협력 방식과 하이브리드 방식의 성과를 비교

하였다. 실험 결과, 하이브리드 협력 방식은 

아이디어 산출 과제(Girotra 등, 2010)와 애너그

램 과제(Kim & Park, 2023)에서 전통적 협력 

과제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지만, 단어 뒤섞

기 과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Kim & Park, 

2023). 따라서 하이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력

과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이를 

나타내는 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런 맥락에서 숨겨진 속성 과제에서 하이브리

드 협력의 효과를 전통적 협력과 비교할 필요

가 있다. 

연구 가설은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의 수행이 전통적 협력의 수행과 하이브

리드 협력의 수행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숨겨진 속성 과제 수행 시, 다른 두 

협력 조건에 비해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 조건

에서 의사결정과 토론의 질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2108/004-007, 

2308/002-027). 심리학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4

년제 대학교 학부생 총 267명(남성 112명, 여

성 155명)이 실험 참가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팀 과제 수행

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81세(SD = 3.03)였

으며, 세 명의 참가자가 하나의 집단으로 구

성되어 함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두 89개

의 집단이었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의 실험 

조건(전통적 협력 조건,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 중 

하나에 무선 배정되었다. 총 89개의 집단 중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온라인 연결 문제로 

인해 6개 집단이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결과

적으로 83개의 집단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

다: 전통적 협력 조건(n = 81, G = 17), 하이

브리드 협력 조건(n = 84, G = 28),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n = 84, G = 

28). 조건 간 연령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전통적 협력 조건(M = 22.43, 

SD = 2.54),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M = 22.74, 

SD = 3.75),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

력 조건(M = 22.86, SD = 2.77).

실험 과제

실험 과제로는 Ro(2014)가 개발하고 사용한 

숨겨진 속성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에서 

공유 정보는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반면, 

비공유 정보는 일부 구성원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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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류와

분배

집 A 집 B 집 C

긍정정보 부정정보 긍정정보 중립정보 부정정보 긍정정보 부정정보

공유 정보 11 9 8 4 8 14 6

비공유 정보 3 2 4 1 0 2 3

전체 20 15 20 7 8 20 15

표 1. 세 선택지(집)에 대한 정보의 분배

지 않기 때문에, 비공유 정보가 충분히 교환

되지 않으면 집단 전체의 결정이 완전한 정보

에 기반하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이사를 오는 친

척을 위해 대신 집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설정

되었다. 제공된 선택지(집)는 총 세 가지(A, B, 

C)였으며, 각 선택지는 35개의 정보로 구성되

어 전체 105개의 정보로 구성되었다. 이 105개

의 정보는 공유 정보와 비공유 정보로 구분되

었다. 참가자들에게는 각 선택지에 대한 공유 

정보 20개와 비공유 정보 5개가 제공되었다. 

모든 선택지는 긍정적 정보를 20개씩 가지고 

있으며, 선택지 A와 C는 각각 부정적 정보를 

15개씩 가지고 있고, 선택지 B는 부정적 정보 

8개와 중립적 정보 7개를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정

적 정보가 가장 적은 선택지 B가 최적의 결정

이다. 구체적인 정보의 분배는 표 1에 표시하

였다.

절차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자들은 온라인 설문 조사 플랫폼인 퀄트릭스

(Qualtrics)를 통해 숨겨진 속성 과제를 제공받

고, 동시에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에 접

속하여 실험 진행자로부터 실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세 명씩 집단을 구성하였고, 

같은 집단의 참가자는 동일한 시간에 줌에 접

속하였다. 각 집단은 서로 다른 시간에 실험

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실험의 통제를 강화하

고 집단 간 상호작용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회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지를 확인한 후 실험을 시작하

였고, 마이크만 사용하는 익명 토론을 진행하

도록 하였다. ‘이름’, ‘얼굴’, ‘나이’와 같은 사

회적 요인이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도

록 개인 정보를 최대한 제한하였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

으로 배정되었으며, 실험은 다음의 순서로 40

분간 진행되었다(그림 1). 전통적 협력 조건에

서 참가자들은 10분 동안 정보를 읽은 후 30

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였다. 하이브리드 조건

의 참가자들은 처음 16분 동안 정보를 읽고 

개인 의사결정문을 작성한 다음, 24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였다.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

리드 협력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처음 16분 동안 정보를 읽고 개인 의사결정문

을 작성하였다. 그다음 8분 동안은 동료의 결

정문을 읽고 이에 대한 주장과 근거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백을 작성했고, 이어서 4분 동

안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확인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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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력 조건별 실험 절차

지막으로 12분간 최종 결정을 위한 토론을 진

행하였다.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은 주어진 40

분 동안 배분받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 간 시간 배분은 Girotra 등

(2010)과 Galinsky와 Kray(2004)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Girotra 등(2010)의 실험에서는 전통적

인 협력 조건이 3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였고, 

하이브리드 조건은 10분간 개인별 아이디어 

발상 시간을 가진 후 20분간 토론을 진행하였

다. 반사실적 사고방식을 유도한 Galinsky와 

Kray(2004)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20분간 개

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다음, 3인 1조로 모

여 2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였다. Ro(2014)의 

연구에서 또한 집단 토론 시간은 20분으로 설

정되었다. 개별 학습이 토론의 학습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탐구한 Lim과 Park(2023)의 연구

에서도 개별 학습과 토론 시간은 각각 18분 

동안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토론 시간은 조건별 최소 12분에서 최

대 30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참

가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개수는 75개였으며,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하나의 정보당 8초를 할당함으로써 총 10분의 

정보 확인 시간을 제공하였다(75개 X 8초 = 

600초). 이러한 정보 확인 시간은 실험 조건 

간 정보 이해도의 차이가 집단의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토론이 끝나면 집단 단위에서 하나의 결정

을 내리도록 하였고, 이후 다시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물었다. 토론은 

비구조화된(unstructured) 형태로 진행되어 연구 

진행자가 내용이나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

았고, 토론의 질 평가를 위해 내용은 녹음되

었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구성원 각자가 

서로 다른 정보를 배분받았다는 과제의 특성

을 알리지 않았다. 실험 중 이와 관련된 질문

이 있는 경우, 진행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의 질문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은 선행연구(Galinsky & Kray, 2004; 

Ro, 2014)를 따른 것이다. 또한, 음성 토론을 

제외한 직접적인 정보 교환, 예를 들어 줌의 

채팅이나 화면공유 기능을 이용한 정보 공유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총 6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 진

행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

문을 읽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온라인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이크와 인터넷 

연결 상태를 실험 시작 전에 확인하였고, 실

험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개인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들에 응답하

였다. 특히,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과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의 참가자들은 

하이브리드 협력 경험 유무와 본 연구에 사용

된 온라인 동료 피드백 시스템인 Classprep의 

사용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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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lassprep에서 개별 의사결정문 작성 화면

실험 조작 및 문항

개인 의사결정문

하이브리드 조건과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

리드 조건에서의 개인 수행은 개인 의사결정

문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인 의사결정문 

작성은 Park(2017)이 개발한 온라인 동료 평가 

시스템인 Classprep(https://classprep.io)을 통해 진

행되었다(그림 2). Classprep은 동료 평가를 예

습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발히 사용

되고 있다(Bae & Park, 2016; Oh et al., 2018; 

Park, 2017). Classprep에서 학생들은 예습과제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동료 학생들의 글에 피드백을 작성하고 자신

의 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하이브리드 조

건과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조건에서의 

참가자들은 숨겨진 속성 과제를 확인한 다음, 

‘이사를 오는 친척을 위한 최적의 집’을 개별

적으로 결정하고 근거를 포함하여 의사결정문

을 작성하였다. 개인 의사결정문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문은 아래와 같다.

이사를 오는 친척을 위해 혼자서 결정

해야 한다면, 세 가지 집 중 어떤 집을 선

택하겠습니까? 하나의 집만 선택해주시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세 가지 집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상호 피드백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조건에서 참가

자들은 Classprep을 통해 개별 의사결정문을 작

성한 후,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그림 

3). Classprep을 통한 개인 수행과 피드백 과정

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들은 각자 의사결

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된 결정문

은 작성자를 제외한 두 명의 동료에게 익명으

로 배분되며, 모든 참가자는 받은 두 개의 결

정문에 대해 피드백을 작성한다. (3) 피드백 

작성이 완료되면, 피드백은 결정문 원 작성자

에게 다시 전달된다. 원 작성자는 동료로부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74 -

그림 3. Classprep에서 피드백 작성 화면

받은 피드백을 확인하며, 모든 피드백은 익명

으로 제공된다.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조건에서의 참가자들은 결정문의 타당성에 대

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피드백 작성에 대

한 구체적인 지시문은 아래와 같다.

글쓴이의 결정과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평가하여 주십시오. 제공된 

정보와 자신이 작성한 결정문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

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설문 문항: 집단 의사결정 문항과 개인의 

사후 결정 문항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은 퀄트릭스를 통해 

집단 의사결정과 개인의 사후 결정에 대해 응

답하였다. 토론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집단

이 결정한 최적의 집에 대해 개인적으로 응답

하여 제출하였다(집단 의사결정). 이어서 개인

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적의 집이 무엇인지 다

시 한번 선택하였다(개인의 사후 결정). 참가

자들은 이 두 문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응답하

였으며, 서로의 응답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후 연구자가 세 명의 응답지를 취합하여, 각 

집단의 결정을 도출하였다. 집단의 결정과 개

인 사후 결정이 다른 경우에는 미합의로 간주

하여 분석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집단 

의사결정과 개인의 사후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인 문항은 아래와 같다.

집단 의사결정 문항: 토론이 종료된 후 

집단이 도출한 결정은 어떤 집인가요? 아

래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주세

요. (1) A (2) B (3) C

개인의 사후 결정 문항: 토론과 집단의 

의사결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 귀하께서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어떤 집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은 다

른 참가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솔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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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답변해주십시오. 토론에서 하나의 결정

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결정을 바꿀수 

있습니다. 아래 선택지 중 하나만 선택하

여 주십시오. (1) A (2) B (3) C 

종속변인

본 연구의 가설은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

리드 협력의 수행이 전통적 협력의 수행과 하

이브리드 협력의 수행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

력이 숨겨진 속성 과제에서 의사결정과 토론

의 질이 더 좋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의 질’은, 의사결정의 정확성, 즉 

최적의 결정에 도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Postmes et al., 2001). 선행연구에서는 숨겨진 

속성 과제를 사용하여 집단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비율로 의사결정의 질을 측정하였다

(Galinsky & Kray 2004; Postmes et al., 2001; 

Schulz-Hardt et al., 2006; Ro, 2014). 의사결정의 

질은 집단 의사결정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부

터 정확한 선택을 내린 결정은 ‘1’로, 그렇지 

않은 결정은 ‘0’으로 코딩하여 평가되었다.

토론의 질

‘토론의 질’은, 참가자들 간 상호작용의 활

성화 정도와 정보 교환의 깊이를 포함하는 복

합적인 지표이다. 이는 참가자들이 얼마나 활

발하고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측정된다(Schulz-Hardt et al., 

2006). 토론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집단

의 토론 내용은 녹음되었고, 실험 가설에 대

해 알지 못하는 두 명의 독립적인 평정자가 

토론에서 언급된 정보의 항목과 빈도를 코딩

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평정자들은 지침과 

코딩 기준이 담긴 서면 매뉴얼을 제공받고, 

언급된 정보의 항목과 그 발언자를 식별하여 

코딩하였다. 매뉴얼에는 원래 문구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까지 허용되는지 등 언급된 정보

를 평가하는 기준이 포함되었다. 평정자들은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언급으로 코딩하

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의 경우

는 평정자들이 항목 ‘전용면적이 작음’에 대해 

1회 언급으로 코딩하였다. (1) 참가자들이 선

택지와 함께 항목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예: 

“A집은 전용면적이 작아요”), (2) 선택지와 항

목을 맥락에 맞게 간접적으로 언급한 경우(예: 

“A집은 살기에 좁을 것 같아요.”), (3) 새로운 

항목을 언급하는 경우 언급으로 코딩하였다

(예: “B집에서는 넓은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데, A집의 전용면적이 작아요”).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평정자들이 항목에 대해 2회 

언급으로 코딩하였다: 한 참가자가 항목을 언

급한 후에 다른 참가자가 다른 항목을 하나 

이상 언급하면서 그 항목을 다시 언급하는 경

우(예: 참가자 1: “A집의 전용면적은 작아요”, 

참가자 2: “B집은 넓은 옥상을 사용할 수 있

는데, A집은 확실히 혼자 살더라도 좁을 것 

같긴 해요”).

한 명의 평정자가 83개의 집단 토론을 모두 

코딩하였다. 코딩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번째 평정자는 24개의 토론을 독립적으로 코

딩했으며, 조건 간 여덟 집단씩 무작위로 선

정하였다. 두 명의 평정자의 코딩은 토론에서 

언급된 정보에 대해 87% 일치하였다. 데이터 

분석에는 첫 번째 평정자의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토론 코딩 데이터를 통해, 각 정보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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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를 집단별로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토

론의 질과 관련된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토론의 질에 대한 종속변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토론 강도

(discussion intensity)와 토론 편향(discussion bias)

을 고려한다(Ro, 2014; Schulz-Hardt & Mojzisch; 

2012). 토론 강도는 토론에서 언급된 정보의 

양을 의미하며, 토론의 활발함 정도를 반영한

다(Ro, 2014; Schulz-Hardt & Mojzisch; 2012). 본 

연구의 세 협력 조건은 절차적 차이로 인해 

토론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언급된 정보의 총횟수를 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론 강도를 

시간당 언급된 정보의 양으로 계산하였다. 토

론 강도는 토론 중 얼마나 많은 정보가 시간

당 언급되었는지를 의미하며, 토론에서 언급

된 정보의 총횟수를 토론 시간으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토론 편향은 집단이 이용할 수 있

는 전체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정보

를 언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Schulz-Hardt & 

Mojzisch; 2012). 숨겨진 속성 과제에서는 비공

유 정보를 활발하게 언급하는 것이 최적의 결

정을 내리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Ro, 2014; 

Schulz-Hardt & Mojzisch; 2012). 이 때문에 선

행연구에서 토론 강도와 더불어 토론 편향이 

함께 측정되었다(Ro, 2014; Lu et al., 2012; 

Schulz-Hardt et al., 2006; Schulz-Hardt & 

Mojzisch; 2012). 본 연구에서는 Schulz-Hardt 등

(2006)과 Stasser 등(2000)를 따라, 토론 편향을 

비공유 정보 대비 공유 정보의 언급 비율로 

정의하였다. 토론 편향은 공유 정보의 언급 

비율을 공유 정보와 비공유 정보의 언급 비율

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공유 정보와 

비공유 정보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경우 토론 

편향은 .5이고, 토론에서 공유 정보를 더 많이 

언급할수록 토론 편향은 1에 가까워진다.

본 연구의 가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이 전

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보다 의사결정의 

질이 높을 것이다. 둘째, 피드백이 추가된 하

이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보다 토론 강도가 높을 것이다. 셋째, 피

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

력과 하이브리드 협력보다 토론 편향이 낮을 

것이다.

결  과

의사결정의 질

집단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비율로 계산

된 의사결정의 질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83개의 집단 중 34개 집단(41.0%)이 올바

른 의사결정을 내렸다. 전통적 협력 조건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택한 비율은 25.9%, 하이브

리드 조건에서는 28.6%, 피드백이 추가된 하

이브리드 조건에서는 67.9%로 나타났다. 세 

가지 협력 조건에서 선택지에 따른 선택의 자

세한 비율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의사결정의 질(1 = 정확한 결정, 0 = 부정

확한 결정)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 결과,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2, G = 83) = 12.68, p < .01.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 조건과 전통

적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χ2
(1, 

G = 55) = 8.09, p < .001.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 조건과 하이브리드 조건 간에도 유의미

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χ2
(1, G = 56)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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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정확한 의사결정 부정확한 의사결정 

선택지 B 결정 선택지 A 결정 선택지 C 결정

전통적 협력 (G = 27) 7 (25.9%) 8 (29.6%) 12 (44.4%)

하이브리드 협력 (G = 28) 8 (28.6%) 13 (46.4%) 7 (25.0%)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 (G = 28) 19 (67.9%) 3 (10.7%) 6 (21.4%)

표 2. 협력 조건별 의사결정의 질: 정확한 의사결정의 빈도와 비율

조건 전통적 협력 하이브리드 협력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토론 강도  1.00 (.41) 2.55 (.75) 3.18 (1.36)

표 3. 협력 조건별 토론 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p < .001. 전통적 협력 조건과 하이브리드 조

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χ2(1, 

G = 55) = 1, p > .05. 이러한 결과는 피드백

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보다 의사결정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을 비교했을 때, 하이

브리드 협력에서의 의사결정의 질은 2.7% 더 

높았지만,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토론의 질: 토론 강도

토론 강도는 시간당 언급된 정보의 양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토론 동안 언급된 정보의 

총횟수를 토론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세 협

력 조건에 따른 토론 강도에서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한 분산분석(ANOVA) 결과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2, 80) = 

39.73, p < .001, MSE = .872, ƞ2 = .50. Scheffe 

test를 통한 사후 분석 결과,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t(42.127) = 2.16, p = .04, d = 

0.67. 또한,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과 전통적 

협력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t(31.951) = 8.13, p < .001, d = 2.88,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 간에도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하였다, t(41.826) = 9.54, p < .001, d 

= 2.95. 이러한 결과는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

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

력보다 토론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

지한다. 협력 조건별 토론 강도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토론의 질: 토론 편향

비공유 정보 대비 공유 정보의 언급 비율인 

토론 편향의 협력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공유 정보와 비공유 정보

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경우 토론 편향은 .5이

고, 토론에서 공유 정보를 더 많이 언급할수

록 토론 편향은 1에 가까워진다. 전체 83개 

집단에서의 토론 편향은 .70으로 .50과 큰 차

이를 보였다.

t(81) = 18.96, p < .001, d = 2.09. 협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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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전통적 협력 하이브리드 협력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토론 편향 .71 (.09) .72 (.08) .68 (.12)

표 4. 협력 조건별 토론 편향의 평균 및 표준편차

건에 따른 토론 편향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토론 편향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F(2, 79) = 1.19, p = .309, MSE 

= .010, ƞ2 = .30. 따라서 피드백이 추가된 하

이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보다 토론 편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하이브리드 협력은 개인이 먼저 과제를 수

행한 후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협력에 피드

백을 추가하여, 서로 피드백을 교환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는 방안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숨겨진 속성 과제를 사용하여, 이 

방식과 하이브리드 협력, 그리고 전통적 협력

이 의사결정과 토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였다. 가설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이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보다 의사결정

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세 협력 방식에 따른 의사결정의 질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에서 의사결정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 협력과 하이브리드 협력에

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이 다른 두 방식보다 

토론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다. 토론 강도의 경우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하이브리드 협력, 마

지막으로 전통적 협력의 순서로 강도가 낮아

졌다. 그러나, 토론 편향에서는 세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숨겨진 속성 과제에

서는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방식

이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론 강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숨겨진 속성 과

제는 구성원들에게 공유 정보와 비공유 정보

를 분산하여 제공함으로써, 혼자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설계는 조

직에서의 협력 상황과 유사하다.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분만 공유되고 

나머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적 글쓰기와 평가에 이은 토론

은 다양한 의견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집단 

내 소수의견이 존재할 때처럼, 관련 정보를 

더 심도 있게 고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협력이 집단 성과를 

향상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이브리

드 협력에서도 토론 전에 개인이 혼자서 과제

를 수행하기에 독립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피드백이라는 상호작용이 없어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키지 못해, 토론에서 다양한 

정보의 탐색을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에서 토론 

강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는, 피드백이 비판적 

사고를 자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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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비판받고, 

동료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하는 과정을 거친

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을 인식하고, 간과되었던 정보를 토론 과정에

서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대안적 설명은, 피드백

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조건에서 기존 하

이브리드 협력 조건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효

과가 관찰된 것은, 토론 전에 다른 구성원들

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능

성이다. 실제로 독립적인 판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협력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있다(Deutsch & Gerard 1955).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이다

(Stewart et al., 1998).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

는 한 방법은 피드백 교환 과정 없이 개인 과

제 수행 후 그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을 진행

할 때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의 성과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이겠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 방식에 따른 토론 편향

에서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협력 

방식에서 공유 정보가 토론 중에 더 많이 언

급되는 토론 편향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분

명하지 않은데, 한 가지 가능성은 토론 시간 

자체의 차이이다. 전통적 협력 방식에서는 토

론 시간이 30분이었고, 하이브리드 협력에서

는 24분, 그리고 피드백이 추가된 협력 방식

에서는 단 12분이었다. 다른 조건에 비해 피

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조건에서의 토론은 

최종 결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비공유 

정보의 언급 비율보다는 다양한 주장을 얼마

나 통합하고 여러 가능성들을 어떻게 수렴했

는지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비교일 수 있

다. 이 가능성은 현재의 결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다.

언급된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될 부

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

리드 조건이 숨겨진 속성 과제에서 의사결정

의 성과를 높인다는 발견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하여 집단 의사결정을 

향상시킨 최초의 연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이후 협력 장면에서 화상회의 등 온라

인을 활용한 기술적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실험

실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온라

인상에서 개인 과제를 수행하고 피드백을 주

고 받도록 하여 후속 토론의 성과를 높였다. 

이 방식은 실제 회의 장면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 높아 협력 연구에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로, 토론 중 반대

의견을 유발하기 위해 역할 배정과 같은 인위

적인 조작이 토론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예, Brodbeck et 

al., 2002 vs Nemeth et al., 2001), 본 연구는 구

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지

구 온난화와 같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피드

백을 주고받은 다음 토론을 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 적용이 용이

하다는 강점도 추가할 수 있겠다.

물론 본 연구에서 확인한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방식의 효과를 보다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

양한 유형의 과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아이디어 생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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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영어 단어 조합 과제를 통해 피드백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협력 방식에서의 성과를 

기존 하이브리드 협력 방식과 비교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실제 협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실험 설계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진행된 단일 회기 실험이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회기에 걸친 협력 과정

을 알아보고, 개별 작업 수행 후 토론으로 이

어지는 시간 간격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에 선행하여 피드백을 교환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구성원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여러 후속 연구의 지향점은 더 나은 

협력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인류 발전의 

주요 동력인 협력을 향상시키는 만큼 교육은 

물론 조직 장면에서 학습 성과와 업무 효율성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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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eedback-Enhanced Hybrid collaboration on

Group Decision Making in Hidden Profile Situations

Jungyeon Park             Jooyo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ybrid collaboration is a method where individuals first tackle tasks independently before utilizing their 

outcomes collaboratively. Prior studies have demonstrated its superiority in idea generation tasks over 

starting with collaboration from the outset. This research introduces an innovative collaborative method by 

integrating feedback into the hybrid collaboration and examines its effect on a decision-making task.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a hidden profile task was employe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267 undergraduate student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conditions: traditional 

collaboration(working together from the start), hybrid collaboration, and feedback-enhanced hybrid 

collaboration. Participants carried out tasks under these conditions, with their performance later evaluated 

to compare the decision quality and the discussion quality. Decision quality was evaluated based on 

accuracy, while discussion quality was measured through intensity and bias. Findings indicated that the 

feedback-enhanced hybrid collaboration achieved the highest decision accurac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ybrid and traditional collaboration. Discussion intensity was highest in the group with 

feedback-enhanced hybrid collaboration, followed by the hybrid collaboration, and finally, the traditional 

collabora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cussion bias were detected across the various collaboration 

methods. These findings imply that integrating feedback into collaborative processes can improve group 

decision-making performance in hidden profile situations.

Key words : feedback, hybrid collaboration, group decision making, hidde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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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방  법’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 등   *맑은고딕, 10호, 진하게, 양쪽 혼합, 좌측 첫째 칸에서 시작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의 내용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의 내용’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결   과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결  과’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결과의 내용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표 1. 표 제목     *맑은고딕, 9호, 보통모양, 표 제목은 표의 위쪽 좌측에,

제목이 길어서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

   그림 1. 그림 제목 *맑은고딕, 9호, 보통모양,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 좌측에

   논   의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논  의’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참고문헌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참고문헌’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참고문헌의 내용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 첫 줄부터

                     여백;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첫째줄; 내어쓰기 4

                     정렬; 양쪽 혼합

   [영문초록]

   영문제목          *휴먼명조, 16호, 진하게, 가운데, 페이지를 바꾸어서 시작

                      [‘영문제목’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요]

   영문초록시작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영문초록시작’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요] 

   Keywords:            *휴먼명조, 9호, 이탤릭체,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부록이 있을 경우 페이지를 바꾸십시오]

   부 록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부 록’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부록의 제목       *휴먼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부록이 여러 개인 경우 부록마다 일련번호를 붙임)

   부록의 내용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3. ANOVA(Analysis of Variance) 결과에 대한 제시

평이한 다원설계(factorial design)까지는 본문에 풀어쓰고 유의한 경우 유의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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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p, MSE, 및 효과크기( ,  , d, f 등)를 제시한다. 그러나 설계가 복잡해질수록(예: 집단내/집단

간, 위계적 설계 등) 분석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ANOVA표를 제시한다. 이 때 MSE를 제외한 

SS와 MS는 생략하되 효과크기는 반드시 제시한다. ANOVA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ANOVA표의 예시)

 

변산원 df F  p

집단간

  인지(A) 2 .80 .05 .52

  감정(B) 1 5.57* .14 .03

  AxB 2 1.64 .18 .20

  집단내 오차(S/AB) 30 (20.05)

집단내

  시점(C) 4 1.52 .05 .20

  CxA 6 2.52* .22 .03

  CxB 3 3.98** .26 .01

  CxAxB 6 0.30 .02 .70

  집단내 오차(CxS/AB) 120 (1.4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p < .05, **p < .01

4. 편집다지인 적용 후 검토 시 주의사항

저자의 수정사항을 파란색 또는 붉은색 글씨로 표시한다. 단, 파일의 환경이나 서체 등은 그대로 

두고 내용 수정만 한다.

5. 저자의 이름과 소속

투고하는 원고에 저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투고 시 저자 정보, 사사표기 및 

연구지원 정보, 학위논문의 출판에 대한 알림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양식 투고 신청서에 기록하며 투

고하는 원고에서 생략한다. 게재 확정 후 편집단계에서 저자 이름과 소속 정보를 원고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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